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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따 결론 

1 . 서론 : 庸代 이전의 明堂樓禮

金一權

天文思想이 동양사상사에서 어떠한 기농과 의의률 가지고 활용되는가롤 들여다 

보는 데에는 무엇보다 嚴體의 영역이 주목훤다. 유가의 禮樂思想에 따르면 禮는 단 

순히 인간의 형식 문제만 규정짓는 체계가 아니라 그 이변에는 인간올 하늘의 질 

서에 끊임없이 일치시킴으로써 天A의 이상적인 조화성율 이끌어내고자 동}는 노력 

이 깃들어 있다. 

특히 察天嚴續는 하늘에 대한 제사 체계인 만큼 그러한 천문과 인문의 교섭 과 

정을 잘 드러내주는 주요 테마이다. 중국의 國家 Je.典빼M훌률 들여다보면 이같은 천 

문사상적 배경이 매우 중요한 실마리로 기농하고 있음올 확인하게 된다)l 

* 서울대 강사 
1) 김일권， r鏡품南j爛 시기의 鋼e ~힘i度 변천과 天文恩휩 (Ii훌뺀I學報J86호， 진단학회， 

1998); 김얼권， r古代 中園파 韓園의 天文思想、 iVf究 : 漢廣代 聚天農體와 萬句뿔 古t홉 
慶畵의 天文뼈를 중심으로J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없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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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明堂뼈樓는 天人感廳적인 天文思想、이 짙게 반영된 의례 제도의 하 

나로 주목된다. 明堂온 先泰시기의 關家 사상에서 王道 政治의 이상이 담겨있는 우 

주론적 제도로 또는 天命을 구현하는 지상의 聖所로 제시된 개념이다.2) 

그러한 明堂올 국가 의례 제도의 하나로 확립한 것은 漢武帝 시기에 이르러서이 

다. 이때의 명당제도는 『史記 • 封輝書』에 따르면 黃老學적 배경에서 입론되었으며， 

上帝로서의 太-神과 五帝神올 主神으로 제사하고 있다. 太-神은 장至 圓ñ: 聚天

嚴禮의 主神이기도 한데 천문우주론의 중심으로 여겨진 j隨星에 대한 신격이다. 

무제시기 泰山 기숨에 건립된 明堂은 泰山 封察를 올리기 전에 미리 告天하는 장 

소로 또는 여러 제후들이 천자률 朝觀하는 거소로 이용되었다. 이는 명당제도가 천 

자의 지방 센符 과정에서 천자의 권위롤 재천명하는 泰山 封輝察와 더불어 제후들 

에 대한 정치 지배력올 재확인하는 정치적인 기눔으로 운용된 것임올 보여준다. 

東漢의 명당제도는 짧獲 훌훌와 더불은 三獲(또는 三宮) 형식으로 운용되었다. 

이들 셋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 교화롤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당으로 또는 천 

지의 우주론적 상징성올 담지한 체계로 이해되는 것들이다. 이들 三獲은 후일 밤하 

늘의 별자리 이름으효 각기 매겨지게 되어， 천문 세계와 밀접한 의례 형식들임을 

드러낸다. 그 중에서 明堂은 후한의 五供嚴禮(국가의 다섯가지 주요 의례) 중 南했 

察天과 j짧 聚地 다음으로 중요한 의례로 입전되었다. 

鍵홉시대에도 명당은 天地했;，e. 다음으로 중시되었으며， 그 제사시기도 東漢과 같 

은 正月이나 2월용 사용하였다. 다만 配帝의 경우， 鏡明帝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 

국조인 文帝를 배사하였으나， 西音 武帝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南했에서는 遠

祖인 宣帝률 歡E하고 明堂에서는 자신의 嚴父에 해당하는 近考 文帝률 배사하는 

했堂 異配의 률거리롤 마련하였다. 西홉에서 明堂의 주신으로 南했와 동일한 昊天

上帝로 통일하려 하였으나 다시 五帝로 복원되는 둥 五帝에 대한 강한 전통성올 

벗어나지 못한 정도 명당의 의례 성격올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다음 남북조시기의 주된 특정은 명당 향사의 시기를 가을철로 옮기려는 시도에 

서 엿보인다~ ~懶 孝文帝는 전례가 없던 9월 甲寅湖올 명당 시기로 삼았으며(492) ， 

비슷한 시기인 南齊 武帝 때에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月令』의 鄭玄注에 의거 

하여 정월이 아닌 가올철로 옮기려고 시도하였었다{생4). 짧味의 경우는 했宗二Jfe. 

2) 김일권， r중국 고대 明掌農禮의 성립 과정과 천문우추론적 의미 고활'J (연세대 국학연 
구원， 304회 발표회문， 2이)()년 3훨)에서 홈代 이천까지의 명당 제도에 관련된 여러가 
지 측면을개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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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異名同實에 불과하다는 맥락에서 明堂윷 南했와 거의 동급으로 격상시켰는데， 

南쳤뼈와 共日(같은 날)로 하되 교대로 間年-흉(격년제)로 거행하는 시행령융 마 

련하였었다. 

梁武帝 시기에는 명당의 전당을 五室로 할 것인지 九室로 할 것인지에 대한 챙 

론올 벌인 끝에， 五帝와 配帝롤 포함하는 7랩으로 조영하였으며， 그 五帝에 대한 

이해를 鄭玄說에 따른 太微 五精帝 맥락으로 이해하그l자 하였다. 또한 쨌堂 두 곳 

에서 거듭 제사되는 표帝에 대한 성격올 정립하려는 시도도 보이는데， 명당의 五帝

는 總義로1 했뼈에 마련된 五帝神은 JJI嚴i로 규정하였었다. 그리고 그 명당에서 天

文層法과 판련된 聽期 嚴續의 거행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漢代의 『月令』 정 

신에 충실하려는 모습올 엿보게 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전개 파정을 거쳐 階代에 이르러서는 매우 강회된 季;fj; 明

堂 聚天으로 정립된다. 영당의 주신인 五方上帝 외에 五A帝와 五官神올 함께 從jE

시키며， 太祖 武元皇帝률 配jE하여 西普과 유사한 近考 配帝롤 채택하였다. 그 시 

기는 j懶의 맥락인 季秋롤 사용하여 廣代의 季秋 明堂 大훌 전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近考 嚴父롤 댐하E한디는 것은 明堂嚴體률 王者의 직접적인 조상에 대한 報本嚴

禮적인 성격으로 규정한다는 못이며 季秋 大享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은 가올철의 

추수감사제적인 성격올 아울러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東漢이나 鍵풀의 명당 시기가 

정월 또는 2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輸로의 시기 변화는 명당의례의 성격율 전 

혀 디론 맥락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뭇이 된다. 이전의 가올철 의례로 五했 

迎氣 嚴禮 둥이 있었지만 그것은 大i職 察天嚴體 차원이 아나라 계철에 따른 四

時 嚴禮에 불과하였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국가 사전 체계에서 주요한 제천 의 

례의 하나로 季秋 明堂 大享의 정립이 가지는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로써 

階代에는 4가지의 주요 제천의례가 계절별로 하나씩 독립되는 결파롤 가져오게 되 

었는데， 동짓달의 圓lÍ 蔡天 춘정월의 南쨌 聚天， 여름철의 大좋 察天， 가올철의 

明堂聚天이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明堂에서는 五帝률 주신으로 제사하는 천통이 뚜렷하다. 五帝는 

奏代에서 五行思想과 관련하여 覆활 쨌jE 察天의 주신으로 주목한 대상이었는데， 

漢武帝시기에 明堂의 주신으로도 제사하였던 것이다. 東漢시대훌 거치면서는 天子

의 受뼈올 담당한다는 感生帝 성격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감생제 판념은 樓代의 鏡

書思想、에서 발전된 太微五帝에 연왼율 둔다. 처음에 星象적 근거훌 지니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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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帝神이 東漢 이후로는 천구상 太微桓의 五帝星座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뚜렷한 

천문적 근거를 지니게 된다. 이에 각 왕조의 홍망이 太微죠帝의 感應에 따라 전개 

된다는 天文宇富論적인 天빼뽕、想이 팽배하게 된다. 남북조시대의 분위기는 이런 맥 

락에서 조망되는 바 크다. 

東漢 蔡뿔032-192)의 『明堂論』에서 明堂율 天文層法 시장에서 비롯된 廳期 嚴

禮를 행하는 곳으로 규정짓는 대목도 그러한 천문우주론적 세계판올 구체화시키려 

는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이에 明堂은 하늘의 뭇올 담아내는 지상의 聖所 곧 중 

요한 천문우주론적 건축물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그 명당의 嚴堂 형식올 九室로 할 

것인가 五室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숱한 챙론이 벌어진 것은 그런 혜경에서이다. 

五室說은 五行思想、에 따라 매 계절의 천명인 時令에 감용하기룰 요청한 형식이며， 

九室說은 우주의 중심인 太-이 천하사방올 순회하면서 통어한다는 太-九宮 思想

의 반영이다. 수당대에 大祝로 규정된 季秋 明堂 大享은 太微五帝률 주신으로 하는 

제천 의례의 하나였다. 그런데 명당의 기농이 약화된 庸玄宗 시기에는 그 명당어 

지니던 우주론적 상징성율 대체한 제도로 太-九宮에 대한 제사 체계인 九宮貴j神

嚴禮가 제기되었으며， 이것이 宋代에 가서는 다시 九宮太一과 十神太一의 제사로 

확장 분화된다. 이렇게 太- 중심의 漢代 天文宇富꿇은 한대 이후 당송에 이르기까 

지 꾸준히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지니는 우주론적 의의를 짐작케 한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명당의례의 변천 과정에서 康宋代에 전개된 흐름들용 보 

다 자세히 천착함으로써 明堂이 지니는 천운우주론적 함의와 그것의 복합적인 측면 

올 살펴보면서， 명당의 의례사적인 그리고 정치사상사적인 이해률 도모하그까 한다. 

중국 역대 사전 연혁에서 명당 제도가 가장 체계화되는 것은 康代의 일이다. 階代에 

季秋 大享으로 정립된 이래， 庸代는 이률 더욱 확충하여 다양한 성격율 부여하기 시 

작한다. 국가의 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 있으므로1 그와 관련하여 여기 

서는 명당을 중심으로 천착하되 주요 시기벌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한다. 

II. 뽑홈祖 시기 秋季 察天으로서의 明堂大享 체도화 

띠 庸代의 編E뼈l度는 圓1Í.， 方표， 南했， 北했의 四元 체제률 중심으로 하는데， 

이와 더불어 굶夏 蕭E 의례와 季秋 明堂 의례가 새로이 주요 國家 fE典 제도로 

부각되는 점이 주목된다. 사질 明堂 大享이 부상되기 이전에는 중국 역대 사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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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가울철 의례만이 상대적으로 약한 감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굶夏 戰E가 활 

성화되기 이전에는 여름철 의례 역시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비록 憂至에 행하는 察

地 의례가 있긴 하였지만， 正月과 쫓至에 집중되는 겨울철 聚天 의례에 비할 바 아 

니었다. 또한 봄철 의례에는 析農에 바탕올 둔 緣錯 先農 의례가 이미 중요하였으 

며， 그와 더불어 先훌훌 의례가 있었고， 社樓에 대한 제사 역시 봄철에 이루어지는 

주요제사들이었다. 

이들에 비해 가울철 의례는 강月 聚禮 정도가 고작이었다. 한대에 원구 혹온 남 

교의 제천 의례 속에서 기농올 하였던 朝日 갖月 의례가 홈鍵 明帝에 의해 쨌外의 

察場으로 옮겨지고 또 그 제사 시기에 천문학적 의미가 부여되면서， 바로소 春分日

東쨌 朝日하고 秋分日 西했 갖月하게 된 이래 기융철 의례로 西했 갖月이 기놓올 

발휘하게 된다. 그렇지만 日月에 대한 의례인지라 하늘에 대한 제사만큼 비중올 지 

닌 것은 아니었다}) 그외 딴騎 五잣$ 迎氣 의례의 하나로 西했에서 西方 白帝를 맞 

이하는 제사가 있긴 하였지만， 그 역시 대사급의 제천 의례가 아닌 계절의 순환에 

따른 정기 의례에 불과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庸이 짧g와 明堂올 여륨철파 가올철의 察天嚴續로 끌어올련 것 

은 의례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올 이룬다 하겠다. 물론 이것은 蘭代에 이미 

이룩된 의례 체계를 계숭한 것이다. 階의 컵홍.jE.는 또한 北齊와 梁의 흙E 제도롤 이 

어， 시기는 굶夏 察樓은 南했， 神位는 五方上帝 둥으로 구성하였었다.，(표 1) 

G낌 훔高祖의 武德令에 규정된 明堂， 홍뾰는 다음파 같다. 

굶夏의 달(=음 4월)에， 昊天上帝롤 圓fr에서 짧E하며 景帝률 배사한다. 五方上

帝， 五人帝， 죠官을 함께 從fE한다. 季秋(=음 9월)에， 明堂에서 五方1:帝를 제사하 

고 元帝를 배사한다. 五人帝 五官올 함께 從jE한다(Ii'훌庸寶 • 禮歲志.!l. 中華畵局

標짧校勳本. p.821) 이로 보면， 우사와 명당의 신위 구성이 五方」二帝， 五人帝， 五官

神으로 동일하며， 다만 우사는 그 위에 昊天t帝를 제시한 것이다. 

무덕령의 교사 제도 체제는 康代의 기본 골격올 마련한 것인데， 겨울철의 원구 

제천 • 북교 제지， 봄철의 남교 제천， 여룹철의 우사 제천 • 방구 제지， 가율철의 명 

당 제천 둥 여섯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로써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大i職 察天

嚴禮 네 가지가 사계절 모두에 편제되는 형식이 정립된 것이다. 

3) 김일권， r漢庸代 쳤뼈힘優에서의 日月嚴體 맑究J (1'대동문화연구J35집. 199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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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쫓뺑 大쫓의 연혁 

~ 南齊 梁 北齊 階 홈%옳ìi 

뱅上 五輔帝 五天帝/五A帝
太微 五方上帝

昊天上帝
五精帝 /五A帝

從f立
句쏟퉁 五官 /四海 名매 

五官
五方上帝 /五

五神配食 大川 A帝/五官

配位 世祖 太祖 太祖 武元皇帝 景帝

南쨌t톨 南했의 왼쪽 圓樓 南쨌의 園南 13리 

쫓b훌 동쪽圖뿔 (梁武帝 天籃 9년 동쪽圓樓 많夏門 外道

東했로 이거) 왼쪽 

시기 굶夏 (굶夏) 효夏 굶夏 굶夏 
」

〈표 2> 廣高祖 武德令의 교사 채도 

\ 聚天 (춘하추동) 찢흩地 

장至 圓fr 南쨌 JT췄 圖fr 쫓fE 明堂 大훔 夏至 方fr 北쨌神州 

시71 쫓至日 굶春 辛日 굶夏 季秋 훌훌至日 깅1i 1옷 

주선 昊天上帝 所感帝 昊天上帝 五方上帝 훌地j1; 神州

配位 景帝 JG帝 景帝 JG帝 景帝 景帝

五方上帝， 五方上帝， 五A帝，
神州 죠f륙 

四鎭四홈 

從fE
日月， 內官， 五A帝， 五官

四海五方

者
中官，外官， 五官

山林川澤
짧星 

fr陸 t홉m 

原願

m. 庸太宗 시기의 명당 건립 논쟁 

DJ 庸은 태종 때부터 새로운 明堂 건립올 검토하게 되는데， 關者물의 의견이 엇 

갈려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다음 고종대에도 역시 광범위한 논의를 벌이지만 팽팽 

한 대립 속에 결국 새로운 명당 조영은 실패하며， 측천 시기에 이르러서야 건립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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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3대 동안 약 60년간에 걸친 이 명당 논의는 중국 역대 의례사 이해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룬다. 漢代 이래 庸代가 의례 체계의 중홍율 이룬 측면이 적지 않은데， 

훔代의 明堂 제도 또한 그러한 의의률 지니며， 후일 宋代 明堂 부활에 중요한 전거 

를이룬다. 

태종은 천하롤 i명정한 자부심으로 庸官들에게 명당 제도률 심의케 명한다. 이에 

體部尙書 盧寬， 國子助敎 짧R터莊 동 諸薦들이 “從뿔뽑道l:1t흩聚天’ 및 “짧左右關道 

登樓設察” 고사에 따라 건립키로 하였다. 그러나 貞顧 5년(631) ， 太子中允 孔廳훌 

은 그것이 옛 제도에 어긋난다면서 다음처럼 반론한다. 

“신이 ;醫 群書 百家 諸史률 검토하니 모두 基上올 堂， 樓t올 觀이라 이름하 

는데， 重樓의 위를 堂이라 한 것은 듣지 못했다Ir孝顧에서 말한 ‘宗祝文王於明

堂’에는 明樓， 明觀이라 하지 없t으니 같은 못이다. 또 明堂은 法天하여 聖王이 

檢像을 보이는 것이므로1 혹 혔萬(자룰 전， 쑥 호)로 기둥올 삼고 띠로 지횡훌 

쫓)을 하였다 ... 

했j[l.;志(漢書)에 따르면， 漢武帝의 明堂 제도는 四面이 無慶이고1 위률 쫓로 덮 

었다. 上座에 五帝를 제사하고 下防에 팀士룰 제사하였다. 신은 上慶가 바로 基

上， 下防이 基下라고 생각된다. 이미 사벽이 없다고 하였는데， 용얽1118莊은 어떻게 

上層에 짧$하고 아래에 五室이 있음올 알았는7t? 또 한무제는 方士의 설을 많 

이 채용하여 經正올 위배하였기 때문에 師祖로 삼음이 불가하다. 

또 盧魔 둥이 의론하기를 ‘t層聚天， 下堂布政 欲使A神位~IJ. 專不相千.’이라 

한다. 신이 옛날 敬重大事를 살펴보니 接神과 유사하다. 이러므로 察.jE 훌댐願이 

모두 톰행堂에 있지， 어찌 樓上에서 察祖하고 樓下에서 視朝하겠는가? 關道로 누각 

을 오르는데， 길이 좁아 수레를 타고(乘훌) 接神하는 것은 끼璥스럽다 .. (11'구당 

서 • 예의지Jl pp.849-850) 

持中 鐘徵.5:，

“여러 古뢰11과 훌圖롤 참고하면 上圓下方에 짧薦童屋이다 ... 청컨대， 五室 重

屋， 上圓F方합이 대체적인 윤곽이다. 下室은 布政의 거소로 마련하고 上堂은 察

天의 장소로 삼아 A神이 끼굉雖함이 예에 마땅하다.. (11'구당서 • 예의지』 

pp.850-851 ) 

라는 의견올 제출하지만 여전히 합의롤 보지 못하였다. 그러다 10여년 후 다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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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된다. 

G낀 貞顧 17년(643) 5월， 秘書藍 賴師古는， 

‘ .. 그러나 『周書』에서 말한 明堂은 四面올 벼리로 하니 곧 應門， 雄門이 었 

다. 이에 근거한 -堂온 王者가 항상 거하는 곳이다. 그 蕭陽， 總章， 玄堂 太願

및 左↑， 右↑는 四時 차서와 서로 같으니， 곧 路寢의 뜻이다. 또 『文王居明堂』편 

에 ‘란觸(궁촉)올 두르고 高練에 제사한다. 下九門은 역질을 막아 析廣하고 橋梁

과 길올 닦애置梁除道) 農夫를 이롭게 하며 나라에 명하여 쉴酒)로 三族을 합 

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月令』의 글과 합치된다ü"數禮』에 ‘옛날 周公은 

明堂의 자리에서 제후를 조회하고 天子는 남향하여 서 었다. 明堂이란 제후의 

존비를 밝히는 것이다.’라 하였고 r周官』에서 또한 ‘周A 明堂은 度:ftR之鐘(깔 

개 연)， 東西九鐘， 堂-짧’이라 하였다. 이 제도를 보면 곧 大寢이다. rrp子』 역시 

말하기를 ‘皇帝日合宮， 有盧民日總훌 般日陽館， 周日明堂’이라 하였으니， 이 모두 

가 路寢의 표정이며， 별다른 곳이 아니다. 

한무제 때 창건키로 하고 의론케 하니 의견이 분분하고 끝내 정해지지 않아 

드디어 Dl:.水 위에 宗~를 세우고 그 遠近올 구애받지 않았으며 方面올 가리지도 

없t다. 成帝 시대에， 城南에서 하기로 하였으나 세워지지 없t다. 平帝 행읍 4 
년， 영창키로 크게 의론하였으며， fL年 둥이 明堂， 밥獲 太擊은 이륨이 셋이나 

기실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 (後漢) 中興 이후 蔡뚫 역시 明堂 太蘭를 -物

二名으로 말하였다. 鄭玄은 ‘在國之陽 3리의 밖’이라 하였고， 淳子登은 ‘3리 밖， 7 

리 이내， 며E之地’라 하였다. 頻容의 『釋例』 역시 이륨이 8개이나 기실은 하나라 

하였다 .... " (rr구당서 · 예의지~ pp.851-852) 

라 하면서， 다음파 같이 考樓主義의 한계를 지적하며 태종의 결단올 촉구한다. 

“明堂 제도에 대해 폐하가 이미 발표하였고1 상세히 의론한 지 오래이다. 그러 

나 학자들이 오로지 견고하여 사람마다 다룬 말올 하니 손익이 같지 않고 시비 

가 정해지지 않는다. 신이 생각컨대 五帝이후 兩漢이전에 高下方圓이나 모두 이 

어진 것은 아니다. 오직 폐하의 聖情에 따라 창조하여 大훔明堂으로 삼아 반대에 

전하면 충분하니， 어찌 戶뼈의 多少를 논하고 階廳의 廣俠을 의론할 필요가 있겠 

는가? 橋者의 互說 -端을 따르더라도 결단내리지 못한 지 오래이며， 헛되이 盛

禮를 볼 뿐이다. 옛날 漢武帝는 封輝의례를 草創하고자 하나 樓望 諸生들이 말하 

는 바가 같지 않아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었다. 오직 細史大夫 댐寬(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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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武帝에게 권하여 스스로 제도훌 정하게 하니， 드디어 難엠 禮롤 이루게 되 

었다. 신의 어리석은 정성으로， 역시 폐하가 살펴 節文으후 하고 겸손해 하지 말 

고 大典올 가리기를 바란다" (Ii'구당서 • 예의지~ p.잃3) 

그렇지만 여전히 조영되지 않았으며， 결국은 홉宗 시기로 넘어가게 된다. 

N. 庸홉宗 시기의 明堂 九室說과 五室說 논쟁 

띠 고종 永數 2년(651) 7월 2일 칙명하여 명당 제도률 다시 심의케 하였다. 

太常博士 柳宣은 정현융 따라 명당제도를 五室로 할 것을 주장하고， 內直호 fl志

約은 大數禮 및 盧植， 蔡뚫 둥에 의거하여 九室로 할 것올 주장하였다. 暫王友 趙

慧錯， 秘書郞 薦文멍、 둥은 각기 明堂圖률 제작하였다. 諸簡들이 분쟁하니 서로 不

同하였다. 고종은 이에 九室의 의론이 옳다고 하고 그 형태 및 厭獲門 둥을 상정케 

명하였다. 

다음해 6월， 有허가 九室의 설계도롤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r內樣 : 堂基 3충， 매 基階는 각기 12개. 上基 方 9觸 8角， 높이 1 척. 中基 方

300척， 높이 1進. 下基 方 360척， 높이 1장2척. 上基는 黃琮올 상정하여 8角， 4면 

12계단이다. 基의 높이는 周代의 제도 높이 9척에 준하고 그 方은 공히 148척에 

준한다. 

又內樣 : 室 각기 方 3鐘， 開 4關， 8짧. 屋 圓觸 지름 291척. 季秋 大흩의 五帝

가 각기 1室에 있옴올 따른다. 兩漢 季愁 合響이 太室에서 總짧}는 것올 따른 

다. 만약 四時 迎氣 제사라면 각기 그 방위의 室에서 하면 훤다. 그 九室의 제도 

는 增揚하는 명당 고사에 따라 三三相重으로 안치한다. 太室이 중앙에 있고 方 6 

장이다. 그 네 모퉁이(때뽑)의 室올 일러 左右房이라 일컨고1 각 方 24장이다. 太

室 四面에 해당하는 責陽 明堂， 總章， 玄堂 둥 室은 각기 길이 6장으로 太室에 

용한다. 關 24척은 左右房에 용한다. 室間 효通흉은 각기 넓이 1장 8척이다. 그 

九室 뾰흉은 堂t에 있고， 總方 144척으로 坤之策올 따른다. 屋圓觸(문미 미)， 植

(난간 순)， 擔(처마 첨)은 혹 未允인데， 鄭玄 盧植 동의 설에 의거하여 前梁을 

觸로 하고 그 지름은 216척으로 乾之策을 따른다. 圓柱旁出 九室 따隔는 각기 7 

척으로 天의 뼈a롤 따른다 ... 

又內樣 : 바깥의 기둥 36개는 매 기둥 당 10梁으로 한다. … 上圓下方， 飛擔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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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는 內樣에 따라 정한다. 그 屋蓋 형태는 r考工記」어l 의거하·여 陣마로 고친다 . 

.. 堂 四向 五色은 『周禮』 白盛便에 따른다. 그 사향은 각기 方色올 따른다. 四

훤과四門올셜치한다. 

B￥獲은 大數禮 및 전대의 설에 따른다. 蔡뿔이 말하기를 ‘水는 넓이 24장， 四

周 밖에 있다.’고 하였다. 또 『예기 • 명당위.，ß， 11음양록』에서 ‘水左旅은 象天이다.’ 

.. 嚴桓은 『三輔黃圖』에 따라 願훤四周方올 水내에 둔다 ... 四門 八觀은 찌蘭門 

에 의거하여 각기 三門올 안치하며， 화뼈(문지방 곤)에 四角 프重 鍵關로 짓는 

다'.J (11구당서 · 예의지.D pp.잃4-잃5)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출되자 이후 諸關들은 경쟁적으로 異議률 제기하면서 

쟁론한다. 尙홈左觀f 子志寧 동은 九室후 太常博士 康없(당진) 둥온 五室올 주장 

하였다. 고종은 觀德嚴에서 公聊이 청취하는 가운데 양셜의 주장올 다시 개진케 하 

였지만， 난상토론 끝에 또다시 결정되지 못하였다. 

띠 15년 뒤， 고종은 擬t 2년(667) 2월 다시 명당 제도를 심의하여 양젤올 절충 

하는데 노력하기를 하명하고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리면서 總章으로 改元하고 萬

年縣올 나누어 明堂縣올 셜치하였다. 다음해(668， 總童 원년) 3월， 드디어 새로운 

명당의 규격 광협안이 제정되었다. 그 각각의 규격 수치롤 제시하고 그것이 근거한 

전거 고사를 함께 제시하면서 明堂 건축에 담긴 우주론적 세계판올 자세히 밝히고 

있다. 

r合宮廳期하여 훌훌f의 무성함윷 천명하며， 톨府 通和하여 帝勳의 景化를 연다. 

股A 陽館 責珪로 예훌 갖추고 姬.a:; 玄掌은 RZ環(흙올 동， 반쭉훌 장)으로 合敵

한다 ... 옆으로 8개 기둥올 벌리고， 둘레에 四門올 건축한다. 

그 明堂院은 每面 360步로 중간에 두는 堂에 해당한다 11周易』 乾之策 216파 

坤之策 144를 총합빼 360율 이루니 그러므로 方 360보이다~ /三才의 근본에 

따라 每面에 三門올 두되 -宇로 한다'. /11尙홉』에 따르면 1期에 때뽑가 있으므로 

四面 각기 1개의 開門을 둔다. 每時 3개월이 있으므로 매 하나마다 三門을 연다. 

l期 127ß월이므로 둘레에 총 12門을 둘린다~ /이미 내총가 3개월올 통할하므로 

→舍에 三門을 설치한다. /또 『周易』에 三은 陽數， =는 陰數인데 합히여 五가 

되므로1 每門舍는 五間이다./院 때潤 각기에 重樓를 설치하고 그 따爛(담 용)윤 

각기 본래의 方色올 따른다. /11堆南子』에 따르면， 地有四維이므로 四樓를 둔다'. / 

『月令』에 따르면 水火金木土 오똥L이 각기 다른 색이므로 그 담장은 각기 방색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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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基 8面은 8방올 상정한다Ií'周짧』에 따르면 賣琮윤 禮地이다. 鄭玄注에서 ‘琮

이란 8방의 玉으로 地形올 본 푼 것’이라 하였다. 또 『漢寶』에 따르면 武帝는 A 
뼈협으호 祝地하였다'. /Ií'漢寶』에 따르면 陽은 7譯， 陰은 六呂이므로 基의 높이 

를 1장 2척으로 한다./또 『周易』에 三은 양수， 八은 음수이다. 三八相乘하면 240 
척이 된다. 여기에 『漢畵』에 따르면 九會의 황에 40이 있어， 합하면 잃0이 되니， 

基의 지름 280척이 된다. 그러므로 天地의 조화률 交通하고 觸陽의 數롤 錯蘇

(섞일 착， 모올 종)한다./基 매변에 3계단， 주위에 12계단， 매 계단 25級이다. 

『漢書』에 따르면 하늘에 三階가 있으므로 매면에 3계단이있으며， 땅에 12辰이 있 

으므로 둘러}에 12계단이 었다. 이는 星에 부용하고 땅의 數률 본받아 계탄을 설 

치한 것이다./또 『文子』를 따르면 凡에서 聖에 이르는 것에 25等이 있으므로 매 

계단올 25級으로 한 것인데， 이는 皇極의 高居를 상정한 것이다. 

基上에 1堂을 삼으며 그 宇는 上圓이다Ii'道德細에 따르면 ‘하늘이 -을 얻어 

淸하고 땅은 -올 얻어 寧하고 候王은 -올 얻어 천하가 貞하다’ 하였고 또 말 

하기롤 ‘道生-， -生:， 二生극 三生萬物이라 하였다. 또 『漢홈』에 ‘太極元氣

휩三穩-’이라 하고 또 ‘天子는 四海롤 寫家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堂올 설치 

하여， 元氣롤 상징하고 아울러 四海 -家의 뭇을 취한다.J (Ií'구당서 • 혜의지』 

pp.856-858) 

계속해서 다양한 수치와 그 세계판， 전거고사 둥이 서술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蒼홈훌윤 禮天(周禮)， 醫圖은 象天(鄭玄注)에 따라 지붕율 上圖한다./地에 九州가 

있으므로(尙書) 力聞융 세운다~ /1년 12달이므로(禮끓 12門올 둔다./하늘에 24氣

가 있으므로(史記) 堂 주변에 24개의 창문융 둔다. 끼柱는 承天하는 것이므로(河 

圖) 堂心에 8개 기둥올 두며 大術의 數가 55이므로(周易) 그 기둥 길이률 55척으 

로 한다~/하늘에 따漸醒이 있으므로(漢寶)， 堂心 밖에 四柱롤 둔다. 곧 堂 안의 8 

개 기둥은 하늘올 잇는 것이고 당 밖의 4개 기둥은 4개의 星象올 따른 것으로 上

交下泰하여 洪極한다'. /하늘에 28宿가 있기 때문에(史記) 8柱 4輔 외에 다시 제2重 

의 28개 기둥을 세운다'. /제3重 32개 기둥은 八節， 八政， J\風， 八度 둥 잦|縮률 관 

찰하여 때를 맞이히는 것을 상정한다'. (漢書) /外面 주위의 36개 기둥은 1년 36句을 

따른 것이다.(漢書) /전체 기둥 갯수가 120개인데， 이는 天子가 프公， 力聊， 27大夫，

81元士를 설치하는 것(禮記)에 따른 것이다'. /大小節級媒이 없45개인데， 會月의 수 

가 6345개월이기 때문이다. (漢書) 이는 멀리 三統의 글올 채용한 것이다'. /重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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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板인데， 이는 章月 2357~월과 閔月 주기 254개월을 합한 489개월올 따른 것이 

다. (漢書) /下柳 72板는 72候를 따른 것이다. (易韓) /上柳 84板는 九會의 數 78(漢

書)과 六合의 수(莊子 六合에 대한 司馬機의 주석 天地四方짧六合)롤 합친 것이다. 

/方衝 15重은 五行 生數 15를 따른 것이다.(尙書) /南北 大梁(대들보) 2根은 太極

生兩嚴(周易)를 따른 것이다./太zp:시젤에 5日 1風인데 1년 72風이어서(準南子)72 

개의 大紹를 둔다./위를 淸陽玉葉으로 덮은 것은 堆南子에 演陽은 天으혹 청양의 

색으로 합한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Ií구당서 • 예의지Jl pp.858-862) 

이상의 명당 제도에 동원된 전적올 정리하면， 『周易Jl IF尙書Jl 11' 7훌南子'.!! Iï'月令』

F周禮』 『漢書Jl Iï'文子.Jl Iï'道德짧Jl Iï'鄭玄注Jl Iï'尙書Jl Ií禮記.Jl Iï'史등.an Iï'河圖.J] Iï'易轉』

『莊子』의 司馬應 주석 둥 매우 다양하며 각종 天文 관련 象數와 老莊子 道家 및 

韓書 사상을 끌어들인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下뼈 후에도 뭇 의견이 분분하여 결국 高宗 시기에도 창립되지 

못하고 측천 시기로 념어간다. 이같이 康初에 명당 조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 

였는데， 태종， 고종 시기에 수차례 시도률 하였지만 실제 건축은 측천무후에 이르 

러 보게 된다. 

V. 則天武텀 시기의 명당 건립과 天文 紀元構禮적 성격 

1. 則天의 明堂 쯤成과 新年 聚天歲禮로의 격상 

디] 則天은 高宗의 遺意를 받뜰어 北門學士들과 그 제도률 심의하였으며， 群言의 

말은 듣지 않았다. 重媒 3년(687) 봄， 東都의 乾元嚴올 혈고1 그 땅에다 창건키로 

하였다. 畢媒 4년(688) 정월 5일， 드디어 明堂을 낙성하였다. 그 이름을 萬象神宮이 

라 호칭하고 河南縣올 合宮縣으로 개칭하였다. 

높이 294척， 동서남홉 각기 300척이다~ 3층 건물인데， 하층은 때時를 상정하여 

각기 그 方色올 따르고1 중층은 12辰올 따라 圓蓋하고 蓋t盤에 九龍올 받들었다. 

상충은 24氣를 따르며 역시 圖蓋이다. 亨 중에 巨木 十圍가 았고 上下 貴通하되 

뼈(두공 이)， 樓(두공 로)， 樓(기둥 탱)， 觸(처마 비)를 두며 서로 鐵索으로 엮었다. 

지붕은 훌驚(봉황 악， 자색봉황 작)의 날아갈 듯한 황금 장식으로 하였으며， 나무를 

깎아 기와롤 만들고 철을 하였다. 明堂 아래에 鐵뚫를 만들어 많獲을 상징하였다. 

(Iï'구당서 • 예의지Jl p.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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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당 조영에 엄힌 배경에 대해 則天윤 다음과 같이 말한다. 

“黃휩은 歷을 다스려 合宮에서 萬方올 朝會한다. 꺼陸은 握符하여 홈室(네거리 

구)에셔 四닮올 容問한다. 有盧가 詳瑞훌 모으니 總章의 이륨이 이미 존재하였으 

며， 大禹가 錫珪하니 童屋의 이릅올 修建하였다. 般A이 쫓命하여 辦方에 陽館율 

설치하였고， 周室은 癡圖(영길 웅)하여 經野에 明堂융 건립하였다. 드極올 범위로 

하고 五神올 뼈贊하고 尊祖의 회포률 전개하고 宗祝의 9월윷 편다. 

이에 漢觀률 따르고 周隔를 돌이켜 經治의 제도룰 일으켰으나 용廣의 규모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짐이 용매하나， 高宗이 왕년에 이미 陽館에 뭇율 두어， 京

輔의 縣을 明堂縣으로 준비하였으며 改元빼 總童이라 하였다. 擬f연간에도 뜻 

을 내었으냐 조영하지 못하고 지금에야 그 뜻올 받들게 되었다. 

대저 明堂이란 天子 宗祝의 堂으j료 諸候롤 朝홉하는 자리이다. 乾坤의 오묘한 

策을 열고1 氣象의 運行올 본받으므로，m.害가 생기지 않고 빼亂이 일지 않는다. 

續關 禮官들의 의견이 각기 다르나， 모두 明堂이 3리 밖; 7리 이내， 觸樓의 밝용 

곳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이에 짐이 궁실에서 요원한 困E之地로 삼아 每月

거하면서 時훌聚한다 ... 天地률 공경스레 받들고 神明의 廳올 밝히며 祖宗윷 尊

iJE，뼈 삼가 뜻율 다한다. … 지금 上堂은 觸엠 처소로1 下堂은 布政의 居所로 

삼는다. 매년 正月 1일， 明堂에서 三聖올 宗祝하고 配t帝한다. 마땅히 i훌官， 博

土， 學士， 內外明禮者들은 의례를 상정하여 典要률 이루라" (If구당서 • 예의지』 
pp.863 • 864) 

다음해 ~IJ天 永昌 원년(689) 正月 元日 새로이 건립된 明掌에서 처옴으료 親享

하며， 대사면하고 改元하였다. 그 달 4일， 明효에 臨鄭히여 布政하고 백판들에게 九

條를 반포하였다. 다음날 또 명당에 임어하여 군신들율 연회하였다. 明堂이 낙성된 

이후， 東都 橋人 및 諸州 父老를 入觸시켜， 酒食율 내렸다. 만審 및 諸奏들이 명당 

악성에 역시 각기 遭使률 보내 축하하였다 한다. 

載初 원년(690) 겨울 正月 康辰期， 日南至에 다시 明堂 親享하고 대사면하고 改

元하면서 周正(장至月 歲首)을 사용하였다. 디음날 群팀에 布政하였다. 그 해 2월， 

측천은 또 명당에 임어하여 三敎를 크게 열었다. 內史 細文偉(형문위)가 『孝經』을 

강의하는데， 倚뭄 및 增， 道士 둥에 명하여 차례로 논의하게 하였다. 날이 기울자 

파하였다. 

天授 2년(691) 正月 ζ西日 日南至에 明堂 親f용하는데， 天地 合察하며 周文王

및 武~ 先考， 先批를 배사하고 百神올 從jB하고、 나란히 뿔位 次第애 布席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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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 

이에 春官郞中 童웠夏가 奏言하기를， 

“삼가 明堂大享을 살펴보면 오직 五帝만 제사한다. 그래서 『月令』에 ‘이 달은 

大享帝한다하니， 곧 r曲禮」의 ‘大享은 h융 묻지 않는다는 것이며， 鄭玄이 注필 

하여 ‘明堂에서 五帝활 두루히는 제사에는 h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또 

r察法」에 ‘祖文王하고 宗文王한다고 하며， 鄭玄의 注공에 ‘명당에서 五帝 • 五神

의 제사를 祖 · 宗이라 한다. 그러므로 『孝經』에서 從jE文王於明堂하고 以配上帝

라 한 것’이라 하였다. 이 문장들에 의거하면 明堂의 올바른 예는 오직 五帝만 

제사하고 祖宗 및 五帝 .1íJ神 풍을 배사하며 그 외의 신을 合預하지 않는 것이 

다. 

엎드려 생각컨대， 폐하의 追遺의 정이 깊어 明堂 훔jE에 昊天上帝， 皇地雖를 

더하고 先帝， 先팀롤 배향하였는데， 이는 前王이 빠뜨린 전례률 보충한 것이며 

嚴配의 경건한 정성올 넓힌 것이다. 神都 쨌增이 미건축되었올 때 明堂의 아래에 

累神들올 널리 제사하였다. 삼가 禮經올 살펴건대， 그 內官， 中官， 五폼， 四홈 諸

神은 =至에 함께 從.fE하는 것이다. 明當에 總尊(제사지낼 전)하는 일은 끼짧하 

다. 그런즉 宗祝 配天의 親에 小神과 함께 섞어 薦神하는 것은 嚴敬의 이치에 미 

홉하다. 바라건대， 매해 元日 오직 天地大神올 제사하고 帝팀로 배사하기를 주청 

한다. 그 죠톰 이하는 장 • 夏의 =至에 예하면서 方묘， 圓1i에 종사토록하여 모 

독함이 번잡하지 않기를 바란다" (11구당서 • 예의지.!J pp.&34-865) 

라 하여， 명당 대향의 微$ 규정올 축소토록 건의하였는데 촉천은 이률 따론다. 

이상 측천시대에 거행된 明堂 의례는 康初의 季剩 大享 성격이 아니라 新年嚴禮

로서의 正月 察天 성격과 層法周天의 紀元嚴禮로서의 쏟至 察天 성격올 주된 내용 

으로 삼은 것이다.690년 載初 開元하면서 周正을 사용하였다 하였으므로、 夏正의 

寅月에서 두 달 앞선 子月(11월)이 곧 新年 歲首가 된 것이다. 그래서 春正月이 아 

니라 장正月이라 한 것이며， 또한 그 때는 層法上의 紀元인 장至月이므로 層法상의 

신년이기도 한 것이다. 그같은 신년의례에 걸맞게 明堂의 주신도 五帝가 아닌 昊天

上帝와 皇地뚫에 대한 天地合察 형식을 취한 것이라 따악된다. 

따라서 측천에서의 明堂은 국가 사전의 第一位로 격상된 것이며， 기폰에 종至 圓

lí: 察天이나 正月 南했 聚天이 지니’던 기능올 통폐합하여 총합된 상정 의례로 구 

축한 것이라 하겠다. 그 명당의 조영물 규격이 뭇 天文宇짧論적 象數들에서 취합한 

것이므로， 明堂은 天文과 人文의 조화 의지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우주론적 聖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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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天子 布政의 전당이며 政治 敎化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런 세계판의 

연장선에서 天文의 運行 질서와 層數 원리에 용하려는 풀期觀禮가 다시 明堂옳 둘 

러짜고거행된다. 

E낀 또한 측천은 明堂 뒷편에 天堂을 조영하고 높이 100여척의 佛顧올 안치하였 

다. 처음 건축할 때 태풍이 불어 념어져， 곱작스레 重營하는 바람에 功올 다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證聖 원년(695) 正月 며申夜에， 佛堂에 화재가 나 明堂율 延燒하 

였으며， 새벽에 이르러 二堂이 모두 소진되었다. 이때 구륨이 없는데 西北에서 번 

개가 쳤다고 한다. 宰相 挑鷹(요숙)은 이 사건에 대해， “이는 A火이며， 天淡가 아 

니다 ... 지금의 明堂은 布政하는 곳이지 宗.jß가 아니다"라 한다. 左給遺 앓!像慶 

또한 상소하여， 여러 재앙의 표징이 있었으나 長寶하였다는 역대 고사롤 들고， 또 

『左傳』에 ‘A火률 火， 天火롤 淡’라 한다면서 天%가 아념올 강조한다. 

측천은 훌規制에 따라 다시 明堂 重建을 명하고 모두 높이 294척， 동서남북 넓 

이 300척으로 하였다. 위에 寶鳳올 시설하여 火珠롤 대신하였으며， 명당 아래에 鐵

훌를 둘러 밟獲을 상징하였다. 天冊萬世 2년(696) 3월， 明堂 重建올 낙성하고 通天

宮이라 이름하였다'.4월 期日에 親享禮률 하고 대사면하고 萬世通天으로 改元하였 

다. 다음날 측천은 通天宮의 端展嚴(병풍 의)에 임어하여 有司에게 時令올 봉독케 

하고 群팀에 布政하였다~ (Il구당서 • 예의지Jl pp.865-867) 

떼 그해 九)’li鼎올 훌鋼하고 명당의 鷹에 안치하되 각기 방위에 의거하여 진멸하 

였다. 얘輔鼎은 높이 1장 8척으로 풍 1800石이다'. (2)훌州鼎올 武興이라 이름하 

고，(1魔州鼎은 名長安:，@흉州鼎은 名觀，@責州鼎은 名少陽 ~州鼎은 名東原，

@揚州鼎은 名江都" câ빼때;'1↑鼎은 名江陸，~생용’‘li鼎은 名成都라 이름하였다. 이 8州鼎

은 높이 1장 4척으로 各쫓 1200石이다. 司農聊 宗륨聊울 九鼎使로 삼고 구리 56만 

712근을 사용하였다. 鼎 위에 本州 山川 塵物의 像율 그렸다. 완성된 후 玄武門으 

로부터 끌어들이는데， 宰根 諸王에 명하여 南北 衝宿衛兵 10여만A과 아울러 큰 

소， 흰 코끼리로 함께 끌게 하였다. 측천은 스스로 몇鼎歌(끌 예)를 짓고 창하게 하 

였다. 그 때 또한 大嚴鐘을 주조케 하였으나 끝내 완성되지는 않았다. 九鼎에 처음 

엔 黃金 1000냥으로 도금하려 하였으나， 요숙이 “鼎은 神器로 질박함융 숭상한다” 

하여 그만두었다. 그해 9월 通天宮에서 大훔하고 神功으로 개원하였다~ (Il구당서 • 

예의지.!I pp.86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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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측천 시대의 九鼎 주조와 明堂 제도의 연계성은 漢武帝 사기의 활鼎 고 

사에 보이는 黃老方士적 분위기와 상통하는 느낌이 있다. 더구나 측천에 이르러 훔 

代 封輝嚴가 활발해지는 것도 그러하다. 물론 측천의 九州鼎 고사는 그녀가 자신의 

근원으로 삼은 周代의 九鼎에 깃든 이상올 재현하겠다는 의도로 얽혀지기도 한다. 

후일 j않 微宗 시기는 다시 한번 그러한 黃老方士적 분위기률 드높이는데， 九宮

太-說에 따른 九鼎융 주조하여 帝鼎宮에 세운 大角鼎星째에 안치하며， 數宗 政和

시기 편정된 『五禮新嚴』에서는 九鼎에 대한 제사륨 中祝로 격상시킨다'.( rr송사 • 예 

지~ p.2426, 2않4) 또한 東쨌의 九宮神樓에서 太-九宮寶神올 제사하는 의례 제도 

가 홈宗 威.:ZP: 시기에 大祝로 편제되는데，( rr송사· 예지JJ p.2506) 이 역시 庸代에 연 

원올 둔 제도이다. 庸玄宗 天實 3년(744) 朝日 t훌 동쪽에 3충 九宮貴神홈율 설치하 

여 九宮神올 제사하는데 거기에 깔린 사상은 樓代의 天文 우주론에 바탕한 太一

세계판으혹 파악된다'.( rr구당서 • 예의지~ p.929) 이에 판해서는 다시 후술된다. 

2. 明뿔의 天文뺨法的 뿔期農禮 거행 

며 한편， 則天 聖홈 원년(698) 정월 親享하고 朝寶하면서， 매월 1힐 명당에서 告

m져하는 예를 거행키로 하였다. 이에 대해， 司農博土 縣閒t謂(벽려인서)는 每月 告

湖하는 것은 제후의 예이며 천자의 告期은 正月 元日에만 시행할 것올 다옴과 같 

이 주장하였다. 

“樓史에 천자가 매월 告期하는 일은 없다. 다만 『禮꿇 • 玉藏』에 ‘천자가 남문 

밖에서 聽期한다.’하고 『周禮 · 天官太宰』에 ‘正月 길일에 햄園都鄭에서 포정한다.’ 

하며， 二F寶 注.:Z:;;에 ‘周正 建子之月 告期日’이라 하였다. 지금 매해 歲首 元日에 

通天宮에서 조회를 받고 時令올 봉독하고 布政하며， 京官 9품이상， 諸州 朝集使

둥이 모두 플에 모여 이 聽期의 예률 필하니 周禮， 玉鎭의 글에 부합한다 ... 

『月令』에서 ‘그 帝는 太昊이며 그 神은 句혼이다’란 것은 時令을 宣布하는 것을 

이른다 ... 每月 有令올 일러 月令이라 하며 천자가 每月 湖터에 祖配帝하고 告

期하는 것올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 每月 告期이란 諸候의 體이다. 그러므로 

『춘추좌씨전』에서 ‘公이 視湖한 뒤 드디어 觀훌에 오른다’ 하고 또 『論語』의 鄭

注에 ‘A君은 每月 關에서 告期하는데 이 제사를 일러 朝흉이라 한다. 홈 文公

이래 비로소 없據가 보이지 않는다.’라 하였다. 이는 제후의 예가 분명하다. 지금 

왕이 시행하려는 것은 듣지 못한 것이다. 또한 禮論， 三禮義宗， 江都集續， 貞觀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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顆慶禮 및 해令 둥올 검토해도 없는 일이다. 청컨대 그만두가훌 바란다'." (1"구당 

서 • 예의지.!J pp.868-869) 

그러나 鳳關傳郞 王方훌은 그 견해에 반박하여 每月 告期활 것율 주징하며， 더불 

어 明堂에 얽힌 명칭， 정의， 성격， 연혁 둥 명당의 여러 기농에 대해 다음과 갈이 

총괄적으로 논술한다. 이 논의는 우리에게 明堂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흘 제공하기 

때문에， 다소 번다하지만 살펴봐로 하겠다. 

“明堂이란 天子 布政의 宮이다. 天氣에 순용하여 만물옳 통어하고 兩嚴촬 본 

받아 四海에 덕올 입히는 것이다. 夏日世室， 股日重屋， 周B明堂이니 이는 三代의 

이름이다. 明堂이란 天子 太蘭로 上帝에 배사하면서 그 조상옳 宗祝하는 곳으로、 

東日좁陽， 南日明堂， 西日總章， 北日玄堂， 中日太室이라 한다. 비록 디섯 이름이 

있으나 明堂올 위주로 삼는다. 漢代의 달통한 關者들은 모두 明堂， 太顧률 하나 

로 보았다. 漢의 左中郞將 蔡뚫 역시 그러하다. 그 宗祝률 취하여 淸顧라 부르고 

그 正室을 취하여 太室이라 부르고 그 向陽올 취하여 明堂이라 부르고 그 建學

올 취하여 太學이라 부르고1 그 圖水률 취하여 縣羅이라 부른다. 모두 異名이나 

同事로 본 것이 古制이다. 

天子는 굶春 正月 上辛日， 南했에서 12月의 政令올 總受하고 돌아와 祖鷹에 

藏하교 매월 그 -政율 취하여 明堂에서 반포한다. 諸候는 굶春의 달에 天子률 

조회하여 12월의 政올 받아 祖蘭에 藏하고 매달 그 -敢올 취뼈 시행한다. 대 

개 음양을 조화하고 天道에 순웅하는 것이므로1 이와 같이 하면 뼈亂이 일지 않 

고 재해가 발생치 않는다. 그러므로 孔子도 아룸다이 칭히여 ‘明王이 孝로써 천 

허를 다스리는 것’이라 한 것이다.Å君이 告期하는 禮를 일러 告期이라 하교 이 

달의 政令율 聽騙하는 것율 일러 視期 혹은 聽期이라 한다. 세가지 이륨이 있으 

나기실은하나이다. 

지금 禮官들이 ‘經史에 천자가 매월 고삭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輪火』

『곡량전~ Iï'좌씨전』 둥에 따르면 天子는 閔月에도 또한 告湖한다. 그러니 어찌 다 

른 달에 폐할 것인개 또 禮官이 앞서 말한 『玉蘭 『周禮 · 天官太宰.!J， 千寶注 둥 

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玉鐘』에서 ‘玄顧때 東門 밖에서 朝日하고 南門 밖 

에서 聽湖한다.’ 하였고 鄭注에서 ‘朝日은 春分의 때이다. 동문， 남문은 모두 國

門이다. 明堂은 國之陽에 있어 每月 그 시기의 堂을 취하여 聽期한다. 聽期은 반 

드시 特姓으로 時帝 및 그 神에 告jJf:.하고 文王 武王올 배사한다.’라 하였다. 그리 

고 지금 歲首 元日 通天宮에서 조회를 받아 時令을 봉독하고 布政하는 것은， 古

禮이래 굶春 上辛日 12월의 政令을 받아 祖蘭에 보판하였다가 매달 一政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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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명당에서 반포하는 예롤 일컬은 것으로、 그 뜻아 밝은페 오히려 행해지지 않 

는다. 곧 예관이 말한 것은 그 일을 빠뜨린 것이다. 

『禮記 • 月令』에서， 천자가 매월 청양， 명당， 총장， 현당에 거하여 每月 告期한 

다 하였다. 先備들의 홈說에 따르면 천자는 1년에 18번 명당에 들어7to~ 한다. 

大享 f댐 h이 1入이며， 每月 告期이 12入이며， 땀폼 迎혔이니 4入이며， 젠符하 

는 혜에 1入이니 모두 18번이다. 지금 예관이 오직 歲首에 1À만 한다는 것은 

先簡와 다른 의견이라 동의할 수 없다. 

鄭玄은 ‘무릇 聽期은 그 帝에 쏟한다’라 하였다. 신의 생각으로1 告期의 날에 

五方上帝 중의 -帝에 대한 것이다. 봄에는 톨威때， 여름은 i}j;~뽕縣， 가을은 白招

相， 겨울은 바f紀， 季月엔 含屬組이며， 모두 始組를 배사한다. 人帝와 神은 .e典

에 나열되며 또한 그 달에 察享한다. 

奏이 載學빼 明堂， B擁 둥의 제도가 누락되었다. 漢혐帝가 封輝하면서 처음 

으로 太山에 明堂올 造營하였으나， 京師에 세우지 없t으므로 告期하는 일이 없 

었던 것이다. 그러다 漢平帝 채용중에 王흉이 輔政하면서 거의 復古하였는데， 이 

에 明堂， 群獲 둥올 건립하였다. 皇帝는 明堂에서 給察하고， 諸候￡ 잦|候 宗室

子弟 %여명이 제사를 도와 마쳤다. 明帝 永平 2년(59) ， 明堂에서 표帝를 鋼E

하면서 광무제를 배사하고 南했처럼 奏樂하였다. 童卓이 西로 이동하면서 典籍

이 인멸되어 告湖의 예가 이에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쯤末에 이르러 잔멸되고 

元帝가 擾江하고서는 얼이 낭패되어 예악제도가 남으로 옮겨가면서 훌典이 잔결 

되어 옛 章籍올 복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이 일을 심의하였으나， 이미 明堂

의 얼을 빠져 告湖올 논하지 못하였다. 宋朝 何承天이 그 문정을 찬집하고 禮論

으로 편찬하였으나 그 일이 빠짐은 이와 같다. 梁代 崔톨恩、이 『三禮義宗』을 찬하 

였지만 前簡를 가릴 뿐이었다. 階 大業 중에， 階揚帝가 學士에 명하여 『江홉F塵 

禮』를 찬하게 하고 다만 『禮꿇』을 발훼하게 하였으나， 다시 다른 문장이 없었다. 

貞觀， 願慶禮 및 해令이 告期올 말하지 않은 것은 대개 역대에 전하지 못하고 그 

문장이 누락되어 근거할 것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禮官들이 인중 

한 것은 심히 의심되는 바라 하겠다. 

폐하가 明堂을 비로소 건축하여 드디어 古典을 준하여 告期의 禮를 마련하였 

으나， 舊章의 빠진 바와 같으니 옹당 보충되어야 한다. 만약 每月 明堂에서 廳政

한다면 일이 또한 번거로울 수 있지만 굶月의 觸期만은 혜할 수 없다고 생각한 

다" (Ii'구당서 • 예의지~ pp.869-873) 

이에 이를 의론케 하였는데， 당시 大橋 成均博士 吳揚홈， 太學博士 郭버揮(곽산 

운) 둥은 王方慶의 의론처럼 댐폼 굶月 및 季夏에 明堂에서 告期하는 예를 修復함 

이 좋다고 하였다. 그 帝 및 神은 방경이 말한대로 鄭玄義를 써서 明堂上에서 五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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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에 告하면， 嚴配외 도리가 神明에 통하여 四海에 덕이 빛날 것이라 하였다.( w'구당 

서 • 예의지.!l p.873) 이훌 따르게 되니， 庸代 明堂의 聽期 시기가 四굶月 및 季夏의 

五時로 행해지게 된다. 그러나 長安 4년(704， 측천 마지막해) 元日에는 明堂 受朝

만 하고 時令 봉독올 그만두게 하였다. 

VI. 康玄宗 시기 明堂 圖묘祝와 九宮寶神構禮 대두 

中宗의 혁명 뒤， 輪홉 원년(705) 9월의 明堂 親享에는 天地 合聚하고 高宗올 배 

사하였는데， 디움해(706) 季秋 大享부터는 다시 圖fr. 행사로 복귀하였으며， 審宗

시기까지 이른다. 

띠 그러다 당현종 시기에는 또다시 명당 의례에 대한 쟁론이 전개된다. 

開元 5년(717) 정월， 東都로 행차하여 大훔의 예률 행하려 하눈데， 太常少聊 王

仁忠、 博士 濤宗， 陳貞節 둥은 측천 시기 건립된 明堂이 典制에 어긋난다고 비판하 

였다. 특히 그 명당의 위치가 內E之地인 것올 두고 漢武帝가 長安 城南에 세우려 

했다가 홈太텀로 인해 그만둔 고사나 成帝， 平帝 역시 궁성 남쪽에 써우려 하였고1 

광무제 中元 원년에 國城의 남쪽에 세웠던 일울 들어 그 뜻을 잃었다고 비판한다. 

또 布政의 장소를 太微上帝의 宮이라 하여 )J빼이 잡란케 된 점을 비판한다. 또 乾

元觀(명당을 지은 자리에 있었던 건물)의 이름으로 복원할 것훌 주장한다. 뻐間}尙 

書 ￡志惜 둥도 동의하므로、 이로부터 東都에서 元日 장至로 항상하고 乾元數에서 

朝寶롤 받았다. 季秋 大홍 제사는 홉嚴에 따라 圓표에서 행사하기로 하였다~ ( 11구당 

서 • 예의지.J pp.873-876) 

開元 10년(722) 乾元數이란 제호률 다시 明堂으로 복원하였으나， 享핸하지는 않 

았다. 開元 25년(737) 西京으로 자면서 大E 康공{쩔+言)素률 시켜 東都률 혈기를 

명하였다. 이에 공소는 乾元嚴 홈制에 의거하여， 上層올 깎아 흩制 95척으로 낮추 

며， 또 柱心木올 제거하여 平座t에 8角樓로 하고 누상에 8龍으로 하고 또 周圍률 

5척으로 하여 작게 하기롤 주청한다. 

이상과 같이 측천 이후 중종에서 현종에 이르서는 새로운 명당 건축물이 제 기 

능올 잃게 되며， 대신에 圖fr.에서 季秋 大享하는 것으로 바뀐다. 곧 新年 의례에서 

季漸 의례로 환원되면서 明堂의 정치의례적인 기능이 축소되었음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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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그런데， 당현종 시기에는 九宮神에 대한 의례 재도가 제기되어， 측천 당시 明

堂에 안치되던 九鼎 의례 핵확과 유사한 제도가 부활된다. 이는 측천시기 S행뻐하였 

던 天文宇짧論적 신비주의에 대한 유습이라 여겨진다. 

현종 天寶 3년(744) 術土 蘇嘉慶이 九훔貴神 제사률 건의하는데， 

“서울 동쪽에서 朝日밸 동쪽에 九宮貴神瓚올 설치하며， 3층으로 한다. 각총에 

3척， 4階이다. 그 위에 기樓율 두며， t!훌온 1척 5촌이다. 동남올 초요 정동율 헌 

원， 동북을 태음， 정남을 천일， 중앙올 천부， 정북을 태일， 서남올 섭제， 정서를 

함지， 서북을 청룡이라 한다'， 5률 가운데로 하고 9룰 이고 1을 밟으며， 좌3 우7 

이며， 2와 4률 위， 6과 8울 아래로 하여， 適甲에 符應한다. 

四굶月 察~E에 九宮貴神올 높이는데， 昊天上帝 다음으로 예하며， 太淸宮 太願

위에서 한다. 性후에 慶輪롤 사용하며， 天地뼈祖에 類한다" (W구당서 • 얘의지』 

p,929) 

고 하였으며， 현종은 이훌 따라 親祐한다. 여기에 나온 象數는 洛書 九宮數롤 표현 

한 것이다， (표 3) 그리고 처음에 九宮神位는 때월로 改位하였는데， 蕭宗 乾元 3년 

(760) 정월 친사 이후로는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의례가 明堂과 직접 

적인 연관은 없지만， 측천 

당시 행해지던 명당에서의 

寶鼎 신비주의롤 되살린 흐 

름으로 여겨져 주목되는 것 

이다. 더구나 다음과 갈은 

현종 시기의 의례들은 여러 

〈표 3> 당현종 시기의 九宮貴神 배치도 

동남 4 招홈 정남 9 天- 서남 2 홉提 ] 

정동 3 확훌훌 중앙 5 天符 정서 7 威池

동북 8 太陰 정북 1 太- 서북 6.~뉘 
측면에서 한대의 천문 우주론적 세계관올 재현하려는 의도륨 보인다. 

九宮神 제사에 앞서， 개원 11년(723) 2월 漢武帝때 건립되었던 뻐陰 팀돼폐에 

대한 제사를 부활하여 方fr嚴에 준하는 敵E룰 행하였으며， 이때 寶鼎 3매훌 획득 

하게 되어 써陰을 寶鼎으로 개명한 일이 었다.( W구당서 • 예의지.J) p.928) 또한 개원 

24년(736) 7월 을사일， 처음으로 壽星훨을 섣치하고 老A星 및 角Jt 둥 닙휩률 제 

사하였다 한다，.(W구당서 • 예의지.Jl p.929)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당현종이 한무제 

시기의 천문우주론적 세계관올 중홍하여 天文에 감웅하려는 시대적 분위기훌 반영 

하는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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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측천이 새로운 명당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천인감웅적 의례 체채률 구축 

하였다면， 현종은 이 九宮貴神 제사를 통하여 마련하였다고 활 것이다. 이 구궁 제 

사가 昊天上帝에 버금가는 大祝로 중시된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大祝級 제사로 시 

행된 지 80여년이 지난 文宗 大和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中fE로 하향되었으므로， 

그 동안 얼마나 이 제사에 치중하였는지롤 알 수 있다. 

文宗 大和 2년(828) 8월， 藍察細史 합元顆가 그 문제률 지적하여 말하기를， 

“7월 18일 九宮貴神 제써1 신이 차례로 제사롤 살피면서 직책상 예물융 검사 

하게 되었다. 祝版 9片을 살피다까 폐하의 親홈觸名 및 九宮빼에 稱휩}는 것올 

읽게 되었다. 天子의 尊貴로 天地 · 宗蘭 제사 이외에 稱폴하는 경우는 없다. 王

者는 父天母地 兄日弟月하며， 九宮은 눈으로 삼아 마땅히 방위로 나누어 그 位

를지킨다. 

신이 그 명호률 보건대， 太-， 天-， 招搖， 훌ft훌 威，i1Þ.， 훌홉龍 太陰， 天符， 擔提

이다. 이 기神은 천지에 대해 子男과 같으며 日月에 대해 候伯과 같다. 폐하가 

天子(하늘의 자식)인데 어찌 도리어 天의 子男에 칭신하는까 당연히 稱皇帝 하 

고 某官을 보내 제사함이 마명하다." (W구당서 • 예의지.JI pp.929-930) 

라고 한다. 이를 검토한 뒤 中fE로 강둥시키고 祝版에 稱皇帝하며 서명하지 않게 

되었다한다. 

그렇지만， 武宗 슐昌 2년 정월 4일， 中書門下의 奏言에서， 

“天寶 3년 10월 6일 조칙에서 ‘九宮貴神은 실로 水早올 담당한다.’고 하였다. 

이미 兩朝(현종， 숙종)의 친A까 있었는데， 析購하면 표정이 있었다. 하물며 大和

이래 水북 젠候(허물 건)로 인해 폐하가 늘 樓橫율 근심하고 생각이 많다 ... 엎 

드려 大和 3년 禮官이 上狀한 글올 보건대 ‘水훔兵폼올 맡으므로 옮蘇이 짖|備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五星은 모두 從祝하는데， 日月은 오히려 中祝에 있다.’고 하 

였다. 그 뭇올 상고할 때 星辰으로 天官에 비유함은 합당~l 웹 ... 後鏡 王均

志에 ‘北辰 제2성은 盛하여 常明한 者로 곧 元星 露寢이 되며， 天帝가 常居하는 

곳이다 ... 또 天皇大帝는 그 精이 樓塊寶로 敵$의 秘圖률 덮으며， 河海의 뼈紀 

를 모두 품수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곧 昊天t帝이다. 天-은 A氣 가精의 

政令을 관장하여 天極올 보좌한다. 太-은 16神의 法度롤 판장하여 人極융 돕는 

다. 또 北斗에 權 • 衛 2星이 있는데， 天-. 太-이 그 사이에 參居하여， 財로써 

天地를 이루고 神道를 돕는다. 또 『漢畵』에서 ‘채輔者 太}， 依日五帝라 하였 

다. 옛날 天子는 춘추로 太一을 제사하여 jE典에 배열하였으며， 그 내원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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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지금 五帝가 오히려 大祝이나 太-은 마땅히 斷e하지 말고 점점 더 중 

시하여야 한다' .... " (fr'구당서 • 얘의지J p.9:3l) 

라 하여， 한대 천문 우주론의 중심으로 太-이 상정되었던 세계관과 같은 맥락에서 

다시 大jE에 준하여 예행할 것융 주청한다. 太-의 보좌인 五帝가 이미 大祝이므로 

그보다 더 근원적인 太-， 天一은 당연히 大jE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精훌이 

樓塊寶인 天皇大帝는 昊天上帝에 다름 아니며， 天-은 A氣， 기精의 政令을 관장하 

여 天極율 보좌하며， 太-은 16神의 法度롤 관장하여 A極율 보좌한다. 이같은 이 

해 방식은 이미 한대에 유행하였던 天文星宿 중심의 세계판융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武宗 會昌 원년(841) 12월， 中書門下의 奏言에서， 

“天寶 3년(744) 10월 6일의 칙명에 따르면 ‘九宮寶神은 실로 水몹올 담당하 

여， 공로는 上帝를 도우며 德은 아래로 사랍올 덮는다 ... 매년 四뽑 初節에 中

書門下에 擔察토록 명한다.’라 하였다. 그 예에 준하면 九宮은 昊天t帝 다음이 

며， 樓은 太淸宮의 太願 위에 두며， 天地에 類한다. 天홈 3년 12월 玄宗이 친사 

하였고 乾元 2년 정월 蕭宗이 친사하였다~" (1'구당서 · 예의지.! p.930) 

라 하여， 九宮神은 水뿔올 담당하는 신격으로 t帝툴 보좌하는 공로가 있고 인민 

에 널리 호웅을 받는， 昊天上帝의 보좌역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곧 上帝에 준하 

는 의의가 있음올 말한 것이다. 또한 그 九宮屬이 三浦宮 중 하나인 太淸宮 太蘭

위에 있다하므로 도교적 세계관 속에서 이해됨을 보여준다. 

대 이상과 같이 九宮貴神은 庸武宗 시기에 또다시 중시되면서 그것이 지닌 천문 

우주론적 기능올 더욱 확장하게 된다. 九宮貴輔에다 五行， 八함， 九星 둥 여러가지 

韓홉學적인 요소들을 덧불여 天文 歷法의 기본 단위로 운용하는 체제률 마련하는 

데， 武宗 會昌 2년(842) 정월 檢校左樓射 太常聊 王起， 廣文博士 盧就 둥의 다음 

奏言에 제시되어 있다. 

“九宮貴神은 星座에 열위하는데 황왕 致福함으로 인해 詞뺑올 세운다. 至尊하 

므로 뽑홈하며， 東했에 나0까 親拜한다 ... l'黃帝九宮經』 및 蘭吉의 『표行大羅』 

에 ‘-宮의 神은 太-이며 그 星은 天逢이며， 그 활는 *이며， 그 行은 水이며， 

그 방위는 白이다'. 2궁의 신은 橋提 星은 天햄， 坤封， 土行， 黑이다'. 3궁의 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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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f韓이며， 天衝星， ~훌封， 처T， 方훨이다.4궁의 신은 招搖， 天輔星， 異封， 木行， 方

繼이다.5궁의 신은 天符이며， 天홉星， 離휩， 士行， 方黃이다'.6궁의 신은 홉龍이 

며， 天心星， 乾封， 金行， 方白이다'.7궁의 신은 威池이며， 天柱星， 兌휩， 金行， 方*

이다'.8궁의 신은 太陰이며， 天任星， 良훗h 土行， 方白이다~9궁의 신은 天-이며， 

天英星， 離휩， 火行， 方緊이다.’라 하였다. 그 A휩를 통힐하고 五行을 운행하고 

가운데에 士飛하고 極에 數轉한다 ... 그러나 萬物의 精으로는 잦|握을 위로 하 

며， 별의 운행은 반드시 사물에 顆考된다. 貴히여 居하니， 반드시 )\氣률 통활하 

고 敵$올 총제하며， 混뽑을 權化하며， 陰陽에 품휘하니， 天地日月과 더불어 參

相한다. 어찌 降等에 굴하겠는가7" (Ií'구당서 • 예의지~ pp.932 • 933) 

여기에 인용된 『慶帝九宮親』 및 『五行大義』의 내용을 도표화하면 <표 4>와 같다. 

<표 4> 康武宗 시기의 九星뼈 

4宮 동남 9宮 정남 2뿔 서남 

招짧 天輔星 天-天英星 톨提 天홉星 

異圭} 木行 方繼 빼앓춧f 火行 方業 坤封 土行 方黑

3홈 정동 5홈 중앙 7홈 정서 

확훌훌 天衝星 天符 天짧星 威池天柱星

賣휩 木行 方뿔 R흩촬 土行 方黃 兌훗f 金行 方7}j;

8宮 동북 1 훔 정북 6홈 서북 

太陰天任星 太-天運星 'IIt龍 天心星

良춧↑ 土行 方白 *화 水行 方白 乾훗f 金行 方白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민간력에도 기재되어 애용된 체제인데， 열명 가星뼈라 

칭한다. 달력에 歲次， 月建， 日辰， 納音五行， 十二直 둥 여러가지 層註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九星도 그러한 層註의 하나이다. 거훌法온 漢代부터 쓰여졌다고 한다. 

다만 그것이 E활武宗 시기에는 국가 사전 체계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민간력의 뒷장에 그려진 年神方位圖 안에 -白， 二黑， 프훨， 따繼， 五黃， 六白，-t;

7ffi, 八白， 力緊 둥 9星이 씌어져 있는데， 이는 1년간의 길흉올 보기 위한 것으로 年

白이라 한다. 또 음력 매월 초에는 層書의 윗란에 月建과 아울러 力星뼈가 그려져 

있으며 이것이 月白이다~9성은 層日 밑에도 매일매일 배당되어 있어서 日白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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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준다. 

이 9성올 역추적하면 古層의 연대 측정도 가능하다고 한다'.9성의 배당이 해마 

다 달라지기 때문인데， 민간력에서는 현재도 뒷표지에 9성도와 아울러 연신방위도 

가 그려 있다. 조선시대의 大統層， 時憲層 둥이 官慶이지만 역시 권두에 구성도가 

크게 그려 있다.9성법은 千支法과 다른 체제이지만 역시 역법을 표기하는 기능이 

었다. 간지법의 순환 주기가 60년이라면 9성법은 180년올 주기로 같은 간지로 되 

돌아간다. 그래서 %갑자와 9성은 상중하의 三元으로 180년 단위률 계산하는 방식 

에 관계한다. 

ú'層事明元』에는 1144년 즉 皇統甲子(황통 4년)를 上元으로 하고 1204년 즉 泰

和甲子를 中元으로 하고 그 다음 갑지ü264)를 下元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皇統

(1141-1148, 熙宗)과 泰和(1201-1208， 章宗)는 金나라의 연호이다. 이같이 상중하 

3원으로 구분하여 각 원 60년씩 180년 주기로 9성을 거꾸로 순환시키고 상원갑자 

의 연백을 -白， 중원갑자와 하원갑자의 연백을 Zj-기 四織 七*으로 하였다.9성은 

中宮으로대표한다. 

한국에서의 3원 기점은 A.D.1444년을 上元甲子年이라 정하였다Ir觀象藍藏板 正

顧 王寅 千歲鷹』의 권두에는 10면 600년에 걸친 역원도가 실려 있는데， 이에 따르 

면 上元甲子가 세종 26년(1444) 中元甲子가 연산군 10년(1504) 둥이다. 한국의 상 

원갑자년은 중국의 하원갑자년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이같이 별도로 상원갑자년을 

정한 이유는 세종 때 역의 계산법이 뚜렷하게 알려졌고， 세종 26년(1μ4)에는 1ft 
政算內篇』이 간행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함이라 한다4) 

이상과 같이， 한대 太一 중심의 우주론에서 八封와 관련된 太~九宮圖가 마련되 

었고 거기에 九宮貴神을 가미한 체제가 庸代 國家 祝典으로 편입되었으며， 거기에 

다시 九星올 덧불인 9성도가 庸代 層法 체계의 하나로 성립되었음율 보게 된다. 그 

리고 이것이 당대 명당 제도와 직접적인 연관은 적지만 측천 시기 명당 제도에 스 

며든 黃老學적 세계판에 유비되는 측면이 있어 주목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명당 

기능이 축소된 현종 시기에 그 명당 기능을 대체한 듯한 九宮貴神 의례가 발달한 

것은 그러한 황노학적 세계관의 표출이라고 생각된다. 

4) 이은성， 『역법의 원리분석~ (정음샤 1985), pp,2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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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 宋代의 明堂僅禮와 九宮構禮에 보이는 

천문우주론적 세계관 

1. 宋代의 天文뺨法的 太-九宮歲禮

이렇듯 庸代에 새로운 天文層法嚴禮로 부각된 九宮嚴禮는 宋代에서도 크게 주목 

받았음올 디음과 같이 알 수 있다. 

j앉 초기 『開寶通禮』의 ，e典 編制에서 九宮貴神은 輪k 二{뿌月로 제사되는 大

祝 중의 하나였다~ ( Ií송사 • 예지.JJ p.2425) 太-九宮神位률 모시는 九宮神熺은 園門

의 東했에 있으며， 2층의 魔上에 小협 아홉올 설치하였고、 四方 따輕 외에 西南에 

확핏롤라 하는 겨}단이 있었으며 행사자는 이를 통해 오르내렸다. 이 구궁단은 東했 의례 

로 거행된 것이었으나， 이와 달리 泰山 封輝과 관련되는 것이 따로 마련되었는데， 泰

山 아래 行宮의 동쪽에 설치된 2층의 九宮樓이 그것이다'. (Ií송사· 예지.JJ p.2506) 

仁宗 시기에는 東했의 九宮神團을 다시 3충으로 중축하면서까지 그 의례를 매우 

중시하였다~5) 주목되는 것은 매년 天文 層數에 따라 位次롤 바꾸어 가면서 거행하 

는 九宮 의례의 운용법이다. 그 방법은 仁宗 景祐 2년(1035) 學士 童得象 둥이 司

天藍生 子淵 投A 單링11의 주장에 따라 정한 九宮太-法에 나와 었다. 

“都良遇(극량우)의 『九宮法』에 실린 r飛媒立뼈홈」에 따르면， 九州가 주재하는 

양福의 일을 推考하여 매년 하나씩 이통한다 ... 매해 四굶月로 제사하며， 해에 

따라 改位하여 行媒하는데， 이훌 飛位라 부룬다. 庸薦宗 乾元 이후 本位에 의거 

하여 제사하고는 飛易하지는 않았으며， 장夏 두 번 제사로 줄였다. 

宋朝가 이를 이었다. 지금 子淵 둥이 소청한 바는 庸玄宗 天寶 초의 제사 원 

리에 합치되고1 또한 良遇의 「빼했之圖」에 합치된다. 그러나 그 法윤 본래 術家

에 근본하니， 時察의 經禮에 설리지 않았다 … 飛位의 글은 진실로 遭用할 만하 

다. 훔禮에 의거하여 九宮의 제사에 司天藍 1員을 보내 제사케 하고 매년 貴神

이 飛媒하는 방위를 따라 차례로 돌면서 제사하기률 청하였다. 이에 仁宗 天聖 7 
年 己E年(1029)부터 入鷹하여 太-올 -宮에 두고 매해 -位씩 나。}가 빼# 센 

行하여 한바퀴 돌면 다시 시작한다'." (Ií송사 • 예지.JJ p.2507) 

5) 仁宗 慶層嚴에서는 매 자리마다 邊豆 12, 짧籃짧(보궤조) 둘올 사용하였으며， 仁宗 皇
祐 시기에 3층으로 增명하였다~ ( Ií송사 · 예지~ p.2밍7) ;微宗의 『政和信讓』에 따르면， 
九宮賣神뺨은 3층으로、 1층은 織橫 14文， 2층은 종횡 12장; 3충윤 종횡 10장이며， 각 
높아 3척이다. 위로는 方位에 따라 小慶 이홉이 있고1 각 놓이 1척 5촌， 중횡 8척이다. 
따輕; 坤道 兩뼈가 있으며， 每짧 25보로 舊制와 같다고 한다'.(Ií송사· 예지~ p.25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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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히여， 九宮의 飛媒逃行法에 따라 매년 각 貴神이 飛媒하는 방위률 따라 차례로 

순환 제째}는 것임을 보여주며， 그 飛媒 과정을 層法에까지 반영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九宮 層法이나 그 의례는 자신들이 말한 바와 같이 庸禮에 따른 것이 

다. 

神宗의 熙寧 및 元뽕 ~~歲에 따르면， 그 예의 차서가 社樓에 비견되므로 大祝로 

한다 하교 九宮貴神의 祝文에는 “關天子뀔某”이라 칭하고 그 祝版은 會몹 故事

및 『開寶通廣에 준하여 細名을 적되 稱뀔치는 않는 의례 규정을 마련하였다6) 

哲宗 5ôÏíti 7년(1æ2) 藍察細史 安鼎의 奏言에 따르면 이러한 구궁 의례가 漢代

의 太←- 察天 의례에서 출발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漢武帝가 처음 太--位를 제사하였고1 庸 天寶 초에 八宮을 暴j~하면서 九

宮貴神이라 불렀다. 漢의 太- 제사에서는 7일간 매일 觸 하니찍 희생하였다. 康

은 天地에 준하여 제사하였다. 지금 春秋로 하는 九宮太._-" 제사에는 후家를 사용 

하면서， 그 四立日의 太--宮 十神 제사에는 모두 희생이 없이 素購에 술만 있다. 

『星經』을 상고하면， 太→ {→星은 짧宮門 오른쪽， 天 →의 남쪽에 있으며， 天之

寶神이라 이름하고 그 보좌를 五帝라 한다. 諸方位를 將T하면서 三態의 上下를 

밟으며， 天極星 중 明-者를 常居로 삼는다. 十〉폐빼을 부려 風雨 水훔 兵黃 購體

俊族 ~害의 일을 주관한다 w康書』에서 ‘九宮貴神은 水별을 담당하고1 太→은 十

치빼의 法度를 관장하여， A極을 돕는다.’고 하였다 w國祖會料』 역시 ‘天의 尊神

및 f精， 十/폐뼈 모두 風雨를 주관한다.’고 하였다. 이로 보면， 十神太- 九宮太

-은 漢에서 제사한 太}파 같은 -神이다. 지금 十神에는 모두 소찬을 사용하고 

九宮에는 아울러 후X를 천선하니 킹蘭의 뭇에 가깝다'." (W송사 · 예지，Æ p.2508) 

고 하여， 安鼎은 十神과 九宮의 회생례가 차별된 것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예관들 

은 十神과 九宮太-이 각기 그 주관하는 바가 있어 一神이 아니뜨로1 훔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두 姓후를 사용하였고 따로 祝별이 없이 素食하는 예률 사용한 것어라 

반론하였으며， 이에 흙制롤 그대로 존속시켰다. 

이로 보면， 당송대의 태일구궁 의례가 한대의 太- 세계관에 연원된 것인데， 庸

玄宗 때 九宮 체제로 확장되었으며 j않에 이르러서는 太 - 嚴禮가 春秋로 거행하 

는 九宮太-과 四立日로 거행하는 十神太-의 두 가지로 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6) 神宗 元뽑中， 太常博士 何뼈直言， “熙寧祝嚴 九宮貴神 祝文稱 ‘願天子b!某’， 以禮族說
之， 當與펴t樓罵j:1::， 請做E嚴짧大해， 其祝版~n依會昌故事及開寶通魔 、홈徵名不稱릎 
「송사 • 예;;r.l~ p.2!당)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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微宗의 『政캄漸嚴』에는 九宮太一과 十神太-이 분명히 다른 의례 형식임올 잘 

보여준다. 九宮貴神樓의 樓빼 제도는 3층에 뿔t의 小團 아홉과 딴輕， 坤道， 兩境가 

있는 비교적 간단한 형식이지만， 十神l-:;k-올 저l사하는 東 • 西 • 中太一宮의 嚴聞 제 

도는 다음과 같이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立春日예는 東太-宮에서 제사하고 立夏 • 季夏士王日에는 中太-宮에서， 立

秋日에는 西太-宮에서， 立장日 에는 中太-宮에서 제사한다. 

그 (中太→宮)의 質室顧에서 CD 五福太-은 在中하고 2 君基太-은 在東하고 
@ 大游太-은 在西하며 모두 南向한다. 延休嚴은 @ 陣$太-， 承훌嚴(숭리전)은 

C5:J ê基太}이 在東 西向 ~tJ:한다. 擬祐嚴(웅우전)은 @ 直符太一， 鐵職(진복 

전)은 @ 民基太~이 在西 東向 北上하며， n톰慶嚴(용경천)은 @ 小游太一이 在中

하고 @ 天→太-은 在東하고 @ 地-太}은 在西한다. 훌聽嚴(영황전)은 @ 太

歲가 在中하고 @ 섰윷이 在西하며 모두 南向한다. 三皇， 五方帝， 日 月， 五星， 二

十A宿， 十H ， 十二辰， 天地水 三官， 五行， 九宮 八封， 五鐵 四海， 四흩， 十二U빼빼 

둥올모두從祝한다. 

東 · 西太一宮은 이에 준한다. 東太-宮 大嚴온 @ 五福太-이 在東하고 @ 君

基太 -이 在西하며 모두 南向한다，CJ) 大游太 -願은 大廠의 북쪽에 위치하며 南

向이다'，@ 톰基太-嚴윤 在南이며 北向이다" C5:J 小游太-，@ 直符太-，tD 댐빼 

太-嚴은 太嚴의 동쪽에 위치하며 西向 北t이다'，@ 天-太-，@ 民基太-，@

地-太-은 大嚴의 서쪽에 위치하며 東向 ~tJ:이다. 

西太-宮의 黃處嚴은 CD 五福이 在中하고 @ 君基가 在東하고 @ 大游가 在西

하며， 행福嚴은 @ 小游가 在中하며， 모두 南向이다. 延없嚴(연황전)은 @ 天-이 

在中하고 @ 四神이 在南하고 tD ê基가 在~t하며， 모두 西向이다. 寶祐嚴은 @ 

地-이 在中하고 @ 民基가 在南하고 @ 直符가 在(東)~t하며， 모두 東向한다" 

(W송사 • 예지~ pp，엉æ-2510) 

이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中太→宮의 十神太- 배치도 (立夏 • 季夏士王日 및 立장B 에 제사) 

圓室嚴 延休廠 承훌R $훌祐훌& 짧福톨g R톰 .. 廠 톨I15tIlt 

五福 君基 大游 四神 텀i基 直符 民基 小游 天- 地一
太歲 太陰

太- 太一 太- 太一 太- 太- 太- 太- 太- 太-

在中 在東 在西 在東 在東 在西 在西
在中 在東 在西 在中 在西

南向 南向 南向 西向 西向 東向 東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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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東太-宮의 十神太→→ 배치도 (立春日에 제사) 

東太-宮 大嚴 大游 ê基 小游 直符 四神 天一 f릇基 地-

五福太→ 君基太- 太-嚴 太-嚴 太-顧 太-願 太-嚴 太-顧 太-嚴 太一嚴

在東 在西 大嚴之 大願之 大嚴의 통쪽 西向
大嚴之西 東向 北上

南向 南向 北南向 i휩 北向 北上

〈표 7> 西太-宮의 十神太- 배치도 (立秋日 에 제사) 

黃R훌훌$ 均福廠 延Iði'.嚴 흉Mi용찮 

五福 君基 大游 小游 天一 四神 ê基 地-

太- 太一 太- 太} 太- 太→ 太一 太-

在中 在東 在西 在中 {E中 在南 在北 在中

南向 南向 南向 南向 西向 西向 西向 東向

十神太-을 모시는 이상의 세 가지 宮嚴 중에서 東太→宮은 五福太-이 東南異

宮에 들어오는 太宗 獲熙 원년(984) 甲申年올 기하여 흉建되었으며， 西太--宮은 五

福太-이 西南坤位로 들어오는 仁宗 天聖 7년(1029)을 기하여 修建되었다. 나머지 

中太-宮 건립은 司天 中官正 周琮、의 쫓鎬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 神宗 熙寧 4년 

(1071)에 奏言하기를， 

“『太-經』 추산으로 熙寧 7년 甲寅年(1074)은 太一陽九， 百7之數로 復元의 

처음이 된다 w太-經』에서 ‘太歲가 陽力之%에 있으면， 太-에 1067}.지의 따이 

끼게 되니， 모두 入元의 ~에 았다.’라 하였다. 지금 陽九 百六이 쫓표， 甲寅年

에 해당하니 ~료의 會가 된다. 그러나 五福太-이 中都로 들어가니 %異가 소멸 

되어 神瑞로 될 것이다" ("송사 · 예지.JJ pp.2507-잉08) 

라 古候하였는데， 이를 따라 五福太-이 中都로 들어오는 熙寧 7년(1074)을 기하여 

中太-宮올 集轉觀에 건립커l 된다. 또한 그는 十太-神을 大祝로 거행하고 通天冠，

緣絲抱를 뾰用하는 戀E 購퍼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송을 이은 남송 역시 이에 대한 의례를 계숭하였다. 南宋 高宗 紹興 11년 

(1141), 太常￡ 朱輪(주로)는 “九宮貴神이 주관하는 風 雨 露 좋 雨 覆 俊 둥은 매 

우 중요하니 이에 대한 距典 거행”을 奏請하였으며， 太常츄 主樓 林大뼈 역시 “十

神太→， 九宮太}은 모두 天의 貴神으로1 國朝가 둘로 나누었으며 둘다 大祝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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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올 말하였다. 이에 臨安府 國城의 동쪽에 九宮뺑 축성을 초칙하여 紹興 18 

년(1148) 완성되었는데， 그 의례를 上帝 聚，e.처럼 하였다. 十太位를 嚴上에 南面

西上으로 설위하였으며， 從祝는 東薦(지붕 무) 98, 西鷹 97에 모두 北上으로 하였 

다. 孝宗 受輝 이후 本뼈嚴을 건립하여 뽕續라 이륨하였으며， 光宗 또한 介福嚴을 

옮기면서 이릅올 흥행짧융이라 새로이 하였다'. (í'송사· 예지dJ p.251O) 

이상과 같이 庸代에 정립된 九宮貴神 嚴續는 宋代에도 전숭되어 주요한 國家 ~ 

典의 하나로 기놓하였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宋에서는 九宮太一과 十神太-이라는 

보다 복잡한 체계로 확장 분화되었다. 전자는 九宮의 飛媒行年法에 따른 天文 層法

嚴體로 운영되었으며， 후지는 五福太-을 비롯한 十神太-올 제사함으로써 風雨 水

북 兵華 購廳 *농.~~害 둥 나라의 吉낭爛福을 다스리는 天文 %異 薦禮로 전개되 

었다. 이들은 太-이 지니는 우주론적 맥락을 중시한 것인데， 庸宋人들이 스스로 

그 연원을 漢武帝의 太- 察天 故事에서 구하였듯이， 太-九宮 嚴禮는 太-올 천상 

변화의 중심으로 삼았던 漢代의 天文宇富論 전통을 계숭한 체계이다. 더욱이 國家

ijIe.典의 중심인 大뼈로 거행되었으므로1 그것이 지니는 비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 

었다. 요컨대， 韓書적인 맥락올 지니는 漢代의 太- 世界觀이 康宋代에 더욱 활발 

한 기능을 보였다는 것온 중국인들의 사유 체계에서 天文F寅論이 지니는 깊은 친 

화성을 다시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2. 宋代의 明堂離禮와 報本 聚天燒禮적 성격 

끝으로1 이상의 태일구궁의례가 지니는 의의나 당송대의 명당의례 흐륨울 이해하 

는 일환으로 송대의 명당의례가 전개되는 과정을 일별하면 다움과 같다. 

먼저 송대의 국가의례는 전국 초기 開寶年間(968-976)에 편찬된 『關.通禮!.n 200 

권에서 기본 툴거리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康玄宗의 『開元禮』를 손익보충한 것이 

라 하듯이 團代의 의례제도를 계숭한 측면에서 조망된다.( ü"宋史 • 禮志.!l p.2424) 

송대 역시 五禮롤 중심으로 祝典올 편제하였으며 그 중 吉體는 제사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大je. 30가지， 中je. 9가지， 小iJe. 9가지로 둥급 분류하였다. 그 후 

에 다시 高練， 大小 輔神(재해내리는 귀신 포) 둥올 증설하여 大祝에 모두 42가지 

가 되었다고 한다. (í'송사 • 예지dJ 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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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宋代의 大中小祝

CD正月 t辛 JiIT혔iJE c2l굶夏 형중iJE (l)季秋 明堂 大草

@장至 昊天上帝 뺨IIdiE (5)正月 上辛 又~E感生帝

大 fE 
(6)四立 및 士王日의 五方帝 察iJE !J)春分 朝日과 秋分 ?꺼 

30가지 
(션)\/.春， 立秋의 東西 太 - 察fE @腦日의 百神 大錯察

@夏至의 뿔地顧 찢옹fE (Íj)iÎ~의 神서‘|地祖 察ifE

Q2J四굶， 季장의 太關 · 팀願 薦享 떼春秋 二{매月 및 觸日의 太社 · 太樓 奈fE

‘@春秋 二{뿌 月 의 九宮貴神 察iJE

中 jjE CDf'뿌春의五龍聚 (2)立春後표日의風師fE 

9가지 
Q)立春後 갖 B 先農 享~E @季春 ôB 先훌훌 享;JE 떠)立夏後 I힘 日 雨師ItE

@春秋 二{뿌月 上丁日 의 文宣子 釋尊 (1)春秋 T→ f매月 上IX 日 의 武成王 釋尊
-• 

小 ItE CDf'매春의 馬祖fE (2) f'뿌훨의 先救 享ifE (:J) f'매秋의 馬i社찢R @~뿌장의 馬步察

@季夏 土王日의 中젊jE @立秋後 辰日의 훌星jjE (7)秋分의 홀철星 享jE
9가지 

@li:장後 윷日 의 司中 • 司빼 • 司À' 司없 聚jE ~빙굶장의 司寒察

諸州 CD五쨌 迎氣 日 에 돕 · 鎭 · 海 • 홉 찢jE 

奉 ~E c2l春秋 二{뿌月 에 先代 帝王 및 周六關 享fE (이상 中fE에 준함) 

서’l 縣
CD州縣 ij:樓 찢용jE c2l文宣王 釋흉흉 Q)風雨 정찢;JE(이상 小jE에 준함) 

奉 jE 

이로보면 송대의 주요 祝天은 庸代와 같은 正月 上辛의 빼歡B(又fB!感生帝)， 굶 

夏의 쫓祝， 季秋의 明堂 大享， 장至의 昊天上帝 團표jB의 4가지이며， 察地 역시 夏

至 皇첼빼e. 굶장 神州地樞E의 2가지이다. 북송의 “天地大聚有七."( IT'송사 • 예지』 

p.2470)이라 한 것은 正月 上辛의 感生帝祝륨 독립하여 말한 셈이다. 여기에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立春 立秋의 東西 太一 戀E와 靜tx =11며月의 九宮貴神 網E

가 大祝로 입전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송대의 명당 제도도 觸康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올철의 察天 행사로 중요 

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宋初 明堂은 皇帝의 親祝가 아니라 有司

橋事로 거행되어，( IT'송사 • 예지.Jl p.2뼈5) 正月 南했의 親NB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 

로 낮았던 듯하다. 송至 圓lÍ 역시 『開훨通禮』에서는 有司構事였다.( IT'송사 • 예지』 

p.2437) 

그러다 j않 중기의 仁宗代에 이르러 明堂 大享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親祝로 

숭격된다. 

皇祐 2년(1050) 3월， 仁宗은 “대저 明堂이란 布政의 宮으로 諸像률 朝會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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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이며， 天子의 路寢이나， 곧 지금의 大慶嚴이다. 明道初1033) 이곳에서 처음으로 

天地合祝하였고 이채 親jE로 삼으려 하니， 오히려 꼈遭萬聚보다 높다. 그러니 大慶

嚴올 明堂으로 삼아 내부를 五室로 나누라:" (Ir송사 · 예제.n p.2뼈5) 하였으며， 또한 

“쨌를 옮겨 大享으로 삼은 것은 백성들의 析騙올 위함이니 마땅히 皇地雖률 合察

하고 太祖， 太宗， 質宗율 뾰配하며， 표帝， 神州 역시 親鳳하라. 日月， 河海 諸神은 

모두 團li 從jE의 숫자대로 하라'." (Ir송사 • 예제.n p.24(6)는 조칙을 내려， 했祝에 준 

하는 의례적 지위를 明堂에 부여한다 

이에 그해 9월 25일 大慶嚴올 개조한 明堂五室에서 親jE하였는데， 圓li의 天地

合察 형식을 따라 堂t 중앙에서 昊天t帝와 皇地짧훌 合察하였다. 이률 이어 五方

帝， 神州， 祖宗(太祖， 太宗， 質宗의 三配帝)올 堂上 中階에 모셨으며， 그 다음으로 

大明(日) .夜明(月)， 天皇大帝， ~바훌 신위롤 설위하였고 그 아래로 五A帝(太昊 神

農， 훌f韓 少훗 高陽.B;;)， 五官神(句폴， 祝옮뽀 尼士， 薦收， 玄莫) 및 內官， 中官， 外官，

五星 둥의 별자리 신격과 돕 · 鎭 · 海 · 홈" li' 陸 境 · 仍 原 · 願 둥의 지리 신격을 

從祝하였다. 이들은 중앙과 동서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젤위되었는데， 이를 정리하 

면 다음 <표 9>와 같다. (i'송사 • 예제.n p.2467) 

〈표 9> 仁宗代 明堂 大훔의 神位 次序

\、、、 西階例神位 中階測神位 東階없q 빼位 

昊天上帝， 皇地활 

堂上 黃帝， 白帝， 黑帝， (五方帝) 휩帝，i/ï;帝 

大，e級 (神 州) 神州地쩨￡ 

(祖 宗) 三륨a帝(太祖， 太宗， 圓宗)

夜明 (日 月) 大明

中fe級 天皇大帝 (北極星) ~t極

ff韓， 少昊， 홉陽.a;; (五A帝) 太昊， 神훌民 

內官， 中官， 五官 (健 中) 內官， 中官， 五官

小，e級 .!Í.'陸樓·뻐原·鷹 (每 方) .!Í.'陸樓·뻐原·願 

外官， 五星， 聚星 (東西뼈) 外官， 五星， 累星

이상에서 階簡t의 것과 비교하여 주목되는 점은 무엇보다 북송의 명당이 天地

合察 형식으로 운용되었다는 것이다. 五方上帝를 주신으로 하였던 廣홉祖의 武德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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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거기에 昊天上帝률 주신으로 덧불였던 庸玄宗의 開元體와 달리， 宋仁宗 시기 

에는 昊天t帝와 皇地歲를 合fE하여 했jE 聚天과 유사한 형식으로 운용하고자 하 

였다. 명당 향사에 병설되는 신위 구성을 보더라도 天文 地理 신격이 모두 망라되 

어 있다. 康則天시기의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仁宗 嘉祐 7년(1062) 7월에 제기된 有司의 비판은 바로 이같은 점을 지적한 것 

이다. 

“皇祐年間(의 明堂)용 南했의 百神之位롤 參用하였는데， 聚法에 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마땅히 階廣의 홈制와 같이 昊天上帝와 五方帝位를 설하고 質宗으로 

홈해E하면서， 五人帝， 五官神을 從祝하되，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기룰 바란다" 

(W송사 • 예지.JI， p.2468) 

有司의 이 奏言은 皇地顧位 神1'li地振 및 그에 관련된 지리적 신격들올 모두 혁 

파하기를 주창한 것으로 天地合察 형식올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昊

天上帝뿐만 아니라 五方帝에게도 황제가 親鳳하기를 제청하였는데， 이 역시 五方上

帝를 중시하는 陽庸의 舊制 정신으로 되돌。F가기를 요청한 대목이다.( W송사 • 예지.1]， 

p.2468) 

다음으로 明堂의 配帝에 近考 嚴父인 屬宗파 끼행활位인 太祖， 太宗의 셋으로 한 

점도 주목된다. 太祖는 帝者之祖로 周의 팀樓에 비견되며 太宗， 興宗은 帝者之宗으 

로 周의 文王， 武王에 비유되어， 전례에 없던 祖宗의 三뾰配(=1祖2宗) 형식올 도입 

한 것이다. 太宗이 포함되는 배경에는 태종이 태조의 동생으로 왕이 되었고， 質宗

은 태종의 3자， 仁宗은 진종의 6자이기 때문에， 인종에게서 혈연적인 近考는 태조 

가 아니라 태종인 관계가 명당의 配帝 문제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英宗이 즉위한 뒤에는 t宗의 협êfE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일었다. 영종은 

인종의 종질이다. 仁宗이 아무리 크나큰 공덕이 있지만 文王 • 武王의 二挑之位에는 

마치지 못하므로 質宗 대신에 大享될 수 없다는 반대(課官 司馬光)에 부딪히기도 

하였지만， 『周易』의 配考와 『孝經』의 嚴父 고사에 의거히여 42년간의 태평올 가져 

다준 仁宗의 햄èfE를 주장한 觀文嚴學士 孫柱(손변)의 의론올 따라 결국 仁宗올 配

帝로 삼게된다. 그렇다면 質宗을 밀어내고 仁宗을 배사하게 된 바에는 康의 故事를 

따라 質宗은 훨E의 配帝로1 太宗은 !햄뤘 • 神)’'"의 配帝로 避遭하지는 방안{細使 趙

鼎)이 제기되었는데， 지금 明堂은 嚴父之道에 따라 質宗의 配天을 혁파한 것이므로 

혐e에 다시 업해E함은 嚴父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반론{學士 王珪)으로 무마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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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i'송사 • 예지.! pp.2468-2470) 이렇게 송대의 명당의례에는 配帝 문제가 중 

요한 논쟁거리로 전개되는 특성을 보인다. 

神宗 元뽑年間(1078-1085)에는 鄭玄에 따른 六天說옳 취할 수 없다면서 昊天t

帝 一座만 설위하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明堂의 配帝로 英宗 一位만 

하는 것이 嚴父 配t帝의 의미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英宗만 專配되기도 

하였다. (Il'송사 · 예지.! p.2471) 

한편， 인종의 皇祐年間 이래 사용되었던 大慶嚴 대신에 새로운 명당 조영에 대한 

논의가 數宗 政和 5년(1115)에 제기되어， 기존의 秘홈省율 宣德門東으로 옮기고 그 

곳에다 새로운 명당을 조영케 된다. 政和 7년(1117) 4월에 완성된 이 明堂 건물은 

庸代에도 이미 제출되었던 천문우주론적 맥락의 규격올 따른다. 上圓은 象天한 것 

이며， 下方은 法地한 것이며， 四戶는 四序에 合한 것이며， 八짧은 八節에 웅한 것이 

며， 五室은 五行올 상정한 것이고 十二堂윤 聽十二期하는 것이라 하였다. (Il'송사 • 

예지.!l p.2473) 새 명당에서는 嚴父 配帝만 專察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聽期 領布하 

는 방안도 제출되었으나 그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Il'송사 • 예지.!l p.2474) 

南宋 高宗의 초기에는 인종이 大慶嚴올 명당으로 사용한 고사에 비추어， 細廠에 

서 明堂 禮行키로 하였다'.( Il'송사 • 예지.!l p.2477) 紹興 31년(1161) 軟宗(북송의 마 

지막 임금)의 상을 당히여 親行한 明堂 享祝에 따르면 i縣의 熙購禮률 사용하여 

堂t에서 五天帝와 五A帝롤， 東뼈에서 五官神올 제사하였으며 나머지 從祐 神位들 

은 모두 혁파하였다 한다. 그러다 孝宗 淳熙 6년(1179)에는 다시 南했，~처럽 天地

合聚로 복귀하고 祖宗올 뾰配하며 百神용 從祝하는 의론이 제기되었다". (Il'송사·예 

지.!l p.2478) 

理宗代의 明堂 大훔에서는 9월내 次辛日울 사용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理宗 즉 

위년(寧宗 嘉定 17년， 1224)의 경우에는 9월 28일 辛째日율 사용하였다. 理宗 淳祐

3년(1243)에는 嚴父 配備의 典禮률 폐지한 적이 없다는 지척과 함께 三尼~備說이 

제안되어， 太祖， 太宗， 寧宗의 셋올 拉配하기로 하였다. 實祐 5년(1257) 9월 辛西日

의 大享에서는 다시 南宋의 중홍조인 高宗까지 升F홉하여， 1祖3宗의 四햄g 제도를 

마련하였다. 度宗 威淳 5년(1269)의 大享에서는 寧宗 대신에 理宗올 太祖， 太宗， 高

宗의 祖宗과 더불어 뾰配하였다. ([i'송사 • 예지.!l p.2479) 

이상과 같이 송대의 명당의례는 季秋의 9월올 정례적 시기로 삼은 가올철 제천 

의례로 운용되었으며， 그 주신올 五天帝에서 구하기도 하였지만 天地合察 형식에다 

각종 天文 地理 신격들이 망라되는 형식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南했 察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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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후E의 성격으로 운용된 점이 크다 하겠다. 이울러 戰몫의 敢和年間에 새로운 明堂

건물이 조영되면서는 이를 우주론적인 聖所로 삽으려는 맥락이 역시 대두되지만， 

태일구궁의례나 훔則天의 명당의례에서 보이던 것과 같은 천문우주론적 운용은 활 

발하지 않다. 그보다는 명당의 전통적인 配帝였던 近考 嚴父에다 짧활位의 太祖

와 太宗을 합한 三立配 또는 四펜配의 複數 祖宗拉配 형식이 두드러지는 흐름에서 

王者 자신의 報本 聚天顧禮적인 성격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음을 엿보게 된다. 

VDI.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庸宋代의 明堂嚴禮 변화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지니는 天文宇짧 

論적 배경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고대에 天뼈을 구현하는 지상의 우주론적 聖所로 

제시된 明堂을 국가의 주요 뾰典으로 끌어올림으로써 王者는 자신의 정치적인 통 

합성을 도모하그l자 하였다. 

庸初는 階代의 體制를 계숭한 맥락에서 明堂 大훔을 秋季의 대표적인 聚天嚴體

로 위치지웠으며， 역시 階代 이래 정립된 夏季의 굶夏 쫓:，jS 察天과 더불어 새로운 

제천의례로 주목되었다. 이로써 국가의 대사급 제천의례는 기존에 이미 강조되었던 

장至의 圓lÍ. 察天과 굶春 正月의 南했 察天과 함께 四季節 察天 體系가 뚜렷이 정 

립되었다. 

그런데 새로이 부상한 明堂 大享에 걸맞는 쫓場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居初는 기존의 圓lÍ.~훨올 공용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뜯률高祖에서부터 太宗， 高宗에 

이르기까지 明堂에 관한 숱한 논의를 펼쳐， 天文宇富論적 상정성이 가장 이상적으 

로 투영된 明堂 건축물을 건립하그l자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분분한 쟁론 관계로 돗 

을 이루지 못하다가 周代를 정치적인 연원으로 삼아 국호를 周로 개칭한 則天武텀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明堂 造營이 성사되었다. 

則天은 重媒 4년(688) 萬解輔이라 이름불인 明堂의 낙성을 이루면서， 이곳을 

天子 布政 빛 政治 敎化의 중심 嚴堂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기존의 季秋 시기가 

아닌 新年의 正月 察天으로 격상시켰으며 그에 따라 신위도 기폰의 五帝에다 昊天

上帝와 皇地祖를 앞세운 天地合察 형식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載初 원년(690)의 改

元에 이르러 기존 寅月(1월) 歲首의 夏正에서 子月 (11 월) 歲首의 周正으로 改層을 

단행하였으므로1 이때의 정월이란 春正月이 아니라 장至가 든 장正月이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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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則天 시대의 明堂 大享은 歲首에 거행됨으로 신년 제천의례 생격올 지니며， 또 

한 日南至하는 장至日올 사용하였으므로 새로운 歷法周天의 紀元嚴禮 성격올 동시 

에 띄게 되었다. 특히 載初 원년(690) 창正月 康辰期 장至日 의 明堂 親享은 해와 

달의 주기가 모두 시작되는 기정을 제사 시기로 삼은 것이므로 그러한 天文鷹法的

紀元嚴禮 측면을 잘 드러내준다. 나아가 聖層 원년(698)의 正月 親享에서는 明堂에 

서 四폼 굶月과 季夏의 五時에 時令(시기마다 달라지는 하늘의 政令)을 告湖하는 

聽湖嚴뽑를 거행키로 하는 둥 天文層法적 의미를 더욱 확장하였다. 이처럼 측천 시 

대는 중국사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明堂이 지닌 우주론적 의미롤 지상에 구현하고 

자노력하였다. 

그러나 측천 이후 明堂 大享은 다시금 季했의 圖lÍ: 행사로 복왼되면서 현저히 

그 기능이 줄어든다. 庸玄宗 시기에 이르면 축소된 명당의례 대신에 새로운 九宮鬼

神 嚴禮가 성립되면서 명당이 지녔던 天文鷹法적 의례 기능이 다시 재현된다. 九宮

嚴體는 太-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았던 漢代의 天文宇富論 전통에 연원을 둔다. 庸

武宗 시기에는 그것이 더욱 신비화되어 太-， 構提 둥 아홉 星神이 每年의 운세와 

국가의 길흉화복을 古星한다는 力훌圖 형식융 마련하기에 이른다. 이는 九宮星宿로 

天文層法의 순환성을 담아내려한 것인데 근대 이전의 鷹寶에 附註되는 年神方位圖

로 전숭되면서 민간에까지 많은 영향력올 끼친 것으로 유명하다. 

~t;未과 南宋에서도 그 庸代의 九宮嚴續롤 더욱 확충뼈， 天文層法的 九宮太-嚴

睡와 天文%異論的 十神太-嚴續라는 보다 복잡한 체계로 분화된다. 전자의 구궁태 

일의례는 매년의 天文層數에 따라 각 九宮의 星神이 飛힘홉하는 방위롤 차례로 순환 

제사히는 일종의 天文層法 의례로 운용된 것이며 후자의 십신태일의례는 五福太­

을 비롯한 十神의 太)을 제사함으로써 風雨 水早 兵黃 둥 국가의 吉~빼觀을 다 

스리는 天文%異 의례로 전개된 것이다. 이들 구궁의례는 宋初부터 輪 二件月로 

거행하는 大祝로 운용되었고 또 仁宗 시기에는 東했에 3층짜리 九함輔올 증축하 

는 둥 송대의 국가 사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이에 비하 

여 송대의 明堂嚴뽑는 季秋 察天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복수의 祖宗뾰配를 둘 

러싼 논쟁이 치열했던 데서 보이듯이 王者의 報本 察天嚴禮적 측면에 초점이 두어 

져 있다. 

이와 같이 당송대에 이르기까지 驚代의 天文宇富꿇적 세계판이 여전히 주요한 

우주론적 전거를 이루어 활발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天文과 A文의 두 

세계를 밀접히 연관지으려는 그들의 줄기찬 사유 형식을 엿보게 된다. 지금까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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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국가 의례적 차원에 반영되어 있는 천문사상의 혼적울 천착하였지만， 이외에 

민간의 풍습이나 문화사 속에서 이같은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용 수 있올 것이다. 

이러한 촉변에 대한 이해가 동양의 전근대 세계판을 더욱 다양하게 엮어내는 일이 

라면 본고가 지니는 작업 의의 또한 적지 않융 것으로 기대한다. 


